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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

주 요 내 용
ㅊ

◇ ｢일본의 최저임금 미만율 및 영향률 측정과 한국에의 시사｣ 

사례조사 최종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임

   * 사례조사 기간 및 연구자: ’16.3～5월, 일본 사이타마대학교 우종원 교수)

󰊱 최저임금 미만율 및 영향률의 정의 및 의미

 ① 미만율

   - (정의) 최저임금을 개정하기 전, 최저임금을 밑도는 임금을 
받은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

   - (의미) 미만율이 높을수록, 현재의 최저임금제도가 제대로 실
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

 ② 영향률

   - (정의) 최저임금을 개정한 후, 최저임금을 밑도는 임금을 받게 
될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

   - (의미) 영향율이 높을수록, 최저임금의 개정이 보다 광범위한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을 의미

< (참고) 일본의 최저임금제도 >

 ○ 설정단위: 지역별, 산업별

 ○ 심의과정

   1) ｢중앙최저임금심의회(기준에 관한 소위원회)｣에서 “지역별 최저임금액 
개정 관련 기준” 제시

     - 전 도도부현을 A, B, C, D의 4랭크로 구분해 랭크별 기준액을 설정

      * 랭크: 종래의 지역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유사한 수준에 있는 
도도부현을 그룹으로 묶은 것임

   2) “지역별 최저임금액 개정 관련 기준”을 참고하여 ｢지방최저임금심의회｣
에서 지역별 최저임금액 인상폭 심의하고 이에 의거 최저임금액 결정

    ⇒ 제시되는 “기준”액은 참고사항일뿐 지방최저임금심의회 심의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상당한 구속력을 발휘함

     - 산업별 최저임금(이는 ‘특정최저임금’이라고도 불림)은 기본적으로 
매년 지방최저임금심의회에서 독자적으로 심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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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최저임금 미만율 및 영향률 산출 및 활용

가. 산출개요

 ◇ (산출근거) 최저임금 미만율 및 영향율은 기본적으로 ① “최저임

금에 관한 기초조사”에 의거해 산출되며, ② “임금구조기본통계

조사”의 특별집계에 의해서도 산출됨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 의한 방법은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에 의한 방법

보다 넓은 범위에서 상대화하기 위한 참조지표로서의 의미를 가짐

최저임금에 관한 
실태조사

①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
➡ 최저임금 영향율 및 미만율

임금개정상황조사 ⇨
최저임금 영향률과 미만율 
산출의 직접적인 근거로는 
미사용

②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 최저임금 영향율 및 미만율

  - (참고자료) 미만율 및 영향률을 직접 측정하는 것은 아니나, 

③ “최저임금의 이행확보를 주안으로 하는 감독지도 결과”가 

참고자료로 제시됨

< (참고) 최저임금에 관한 실태조사 >

 ○ (목적) 중앙최저임금심의회 및 지방최저임금심의회에 있어서의 최저

임금의 결정 및 개정 등의 심의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실태 파악

 ○ (연혁) 1981년 조사개시 이후 1997년까지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로 

실시되었으며, 1998년부터 중소규모 사업소 노동자의 임금개정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임금개정상황조사｣ 추가 후 ｢최저임금에 관한 

실태조사｣로 변경

 ○ (조사방법) 후생노동성 노동기준국 노동조건정책과 임금시간실에서 

매년 6월 1일 실시하며, 2009년 이전에는 직원이 조사하였고 2010년 

이후 우송조사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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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용) 중앙최저임금심의회의 ｢기준 소위원회｣ 심의 시 활용

    * 기준 소위원회: 지방별 최저임금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개최

   - 지역별 사정을 고려하기 위해 랭크별 자료 제시

    * 랭크: 전 도도부현(都道府県)을 종래의 지역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전 도도부현

(都道府県)을 유사한 수준별로 구분A, B, C, D의 4랭크로 구분

< 최저임금 심의 시 제공 자료별 비교(’15년 기준) >

제공자료 산출근거

중앙
최저임금
심의회 
소위원회
(’15)

제1회
(7.1)

전국평균 최저임금액, 미만율 및 영향률의 
추이(’05～’14)
⇒ <도표1>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

전국평균 미만율 및 영향률의 추이(’08～’14) 
⇒ <도표2>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특별집계

2회
(7.15)

지역랭크별 최저임금액, 미만율 및 영향률의 
추이(’05～’14) 
⇒ <도표3>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

최저임금의 이행확보를 주안으로 하는 감독
지도 결과에서 들어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수의 비율
 ⇒ <도표4>

최저임금의 이행확보에 
관한 감독지도 결과

3회
(7.22)

2014년 지역 랭크별 미만율 및 영향률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와 임금구조 기본
통계조사 특별집계 결과)
 ⇒ <도표5>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특별집계

     <도표1> 일본의 전국 평균 최저임금액, 미만율 및 영향율의 추이(2005-2014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지역별 
최저임금(엔)

668 673 687 703 713 730 737 749 764 780

미만율(%) 1.4 1.2 1.1 1.2 1.6 1.6 1.7 2.1 1.9 2.0

영향율(%) 1.6 1.5 2.2 2.7 2.7 4.1 3.4 4.9 7.4 7.3

출처: 厚生労働省「平成27年度中央最低賃金審議会目安に関する小委員会(第1回)資料」
2015年7月1日. (http://www.mhlw.go.jp/stf/shingi2/0000090284.html). 본래는,厚生労働省
「最低賃金に関する基礎調査」(平成17年度～平成26年度)

<도표2> 일본의 전국 평균 최저임금액, 미만율 및 영향율의 추이(2008-2014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미만율(%) 1.1 1.5 1.5 1.8 1.8 2.0 1.9

영향율(%) 1.8 1.9 2.6 2.5 2.8 3.6 3.6

출처: 厚生労働省「平成27年度中央最低賃金審議会目安に関する小委員会(第1回)資料」2015年7月1日. 
( h t t p : / / www . mh l w . g o . j p / s t f / s h i n g i 2 / 0 0 0 0 0 9 0 2 8 4 . h t m l ) . 본래는, 
厚生労働省「平成26年賃金構造基本統計調査特別集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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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3> 일본의 지역 랭크별 최저임금액, 미만율 및 영향율의 추이(2005-2014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지역별 최저임금 
(전년도와의 차)

668
(3)

673
(5)

687
(14)

703
(16)

713
(10)

730
(17)

737
(7)

749
(12)

764
(15)

780
(16)

A
랭크

미만율
(%) 

0.8 1.0 0.7 0.6 1.1 1.6 1.5 2.5 2.1 2.5

영향율
(%)  

1.0 1.2 1.8 1.9 3.1 4.4 4.0 5.7 10.7 9.3

B 
랭크

미만율
(%)  

1.1 1.0 1.2 1.3 1.4 1.7 1.7 1.4 1.5 1.6

영향율
(%)  

1.3 1.3 1.9 2.8 1.9 3.2 2.9 3.1 5.4 5.2

C 
랭크

미만율
(%)  1.9 1.3 1.3 1.6 2.3 1.4 1.8 2.2 2.0 1.8

영향율
(%)  2.2 1.7 2.6 3.2 3.1 4.3 3.1 5.2 5.5 6.6

D 
랭크

미만율
(%)  

2.1 2.1 1.4 1.8 2.0 1.5 2.0 2.0 1.8 1.8

영향율
(%)  

2.4 2.5 3.1 3.7 2.4 4.6 3.4 5.0 6.0 6.2

출처: 厚生労働省「平成27年度中央最低賃金審議会目安に関する小委員会(第２回)資料」
2015年7月15日. (http://www.mhlw.go.jp/stf/shingi2/0000091489.html). 본래는,厚生労働省
「最低賃金に関する基礎調査」（平成17年度～平成26年度）

<도표4> 최저임금의 이행확보를 주안으로 하는 감독지도 결과에서 드러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수의 비율” 추이(2006-2015년)

년 감독실시 사업장의 
근로자수(인)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수(인)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수의 비율(%)

2006 149,523 2,376 1.6

2007 299,402 4,241 1.4

2008 310,782 4,081 1.3

2009 150,126 3,393 2.3

2010 192,080 3,482 1.8

2011 201,362 5,275 2.6

2012 185,260 4,056 2.2

2013 190,386 4,079 2.1

2014 182,548 5,716 3.1

2015 161,377 5,262 3.3

출처:　厚生労働省「平成27年度中央最低賃金審議会目安に関する小委員会(第２回)資料」2015年7月15日.
(http://www.mhlw.go.jp/file/05-Shingikai-11201250-Roudoukijunkyoku-Roudoujoukenseisakuka/0000051328.pdf).

본래는,厚生労働省.「最低賃金の履行確保を主眼とする監督指導結果」平成17年度～平成26年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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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5> 일본의 2014년도 지역 랭크별 미만율 및 영향률(“최저임금에 관한 기초

조사”의 결과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특별집계”의 결과)

2014년도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의 결과

2014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특별집계”의 결과

지역별 최저임금 
(전년도와의 차)

780
(16)

780
(16)

A랭크
미만율(%) 2.5 2.1

영향율(%) 9.3 4.0

B랭크
미만율(%) 1.6 1.5

영향율(%) 5.2 2.8

C랭크
미만율(%) 1.8 1.9

영향율(%) 6.6 3.7

D랭크
미만율(%) 1.8 1.9

영향율(%) 6.2 3.5

계
미만율(%) 2.0 1.9

영향율(%) 7.3 3.6

출처: 厚生労働省「平成27年度中央最低賃金審議会目安に関する小委員会(第3回)資料」2015年7月22日. 
( h t t p : / / w w w . m h l w . g o . j p / s t f / s h i n g i 2 / 0 0 0 0 0 9 2 1 9 9 . h t m l ) . 

본래는,厚生労働省「平成26年賃金構造基本統計調査特別集計」.

나. 산출근거별 주요내용

 ①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1981년부터 조사)

  1) 조사목적

    - 저임금근로자의 임금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주변에 위치한 저임금노동자의 임금

분포를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

  2) 조사대상

    - 조사범위: 전국, 사업소

    - 대상산업* 및 규모: 기본적으로 상용노동자 30인 미만이고, 제

조업과 정보통신업 중 신문업과 출판업은 상용노동자 100인 

미만임

     * (A)제조업, (B)정보통신업 중 신문업, 출판업, (C)도매업, 소매업, (D)학술연구, 

전문 및 기술서비스업, (E)숙박업, 음식서비스업, (F)생활관련서비스업, 오락업, 

(G)의료, 복지, (H)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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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사예산

    - 기본적으로 1년당 약 3천만엔이며, 예산의 대부분은 업무위탁비임
     * 위탁사항: 조사표 및 조사요령의 인쇄, 조사대상 사업소에의 발송, 조사표 

기입 후 노동국까지의 반송, 조사표의 에러체크, 조사표 기재사항의 전자 
데이터화, 조사표의 집계

     * 위탁방법: 일반경쟁입찰

  4) 조사주기, 기간 및 체계

    - (조사기준 시점) 조사 실시년도의 6월 1일
     * 일본의 경우 춘투 등을 통해 봄에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함

    - (조사주기 및 조사기간) 매년 5월 상순~7월 중순

    - (조사체계) 후생노동성 → 민간사업자 → 도도부현→ 보고자(사업소)

  5) 표본추출 및 선정

    - (추출) 모집단(’14년 경제센서스 기초조사)은 사업소 390만개, 
노동자 1,920만명이며, ’15년 조사 시에는 10만개 사업소 추출

    - (선정) 산업별 사업소 추출개수는 후생노동성의 지침을 따르나, 
추출대상의 구체적인 선정은 도도부현에 맡김

     * 2015년 약 10만 사업소 조사표 발송, 이 중 집계대상이 된 사업소는 약 
5.4만 사업소의 약 55만명의 노동자임

  6) 조사사항 및 조사표 작성

    - (조사사항) 사업소에 관한 사항과 노동자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

<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 조사사항 >

사업소에 관한 사항 노동자에 관한 사항

1. 주요 생산품의 명칭 혹은 사업내용
2. 사업소의 노동자 수
3. 노동조합의 유무

1. 성별
2. 취업형태
3. 연령
4. 근속년수
5. 직종 혹은 일의 내용
6. 당해년 6월분의 임금형태
7. 당해년 6월분의 기본급액 (추정액), 
8. 당해년 6월분의정개근수당, 통근수당, 
가족수당 및 기타 수당 (각 추정액) 

9. 당해년 6월분의 월간소정노동일수 
10.당해년 6월분의 1일 소정노동시간수

      * 조사표: <부표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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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표 작성) “노동자에 관한 사항” 기입 시 종업원 규모별 

정해진 비율대로 기입대상 노동자를 추출하여 추출된 근로자에 

대해 작성

<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 종업원 규모별 추출율 >

           규모

  산업
29인 미만 30～99인

전 산업 1/1(전수) 1/2(추출)

      * 추출 시 특정 직종에 치우치지 않도록 요구

  7) 최저임금 미만율 및 영향률 산출방법

①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확정

 - 당해년 6월분의 기본급액 (추정액)”에 “당해년 6월분의 기타 수당 (추정액)”을 

더한 금액이 월 최저임금액임

 -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시간급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위의 금액을 소정내 실 

노동시간수로 나눈 것이 최저임금의 산출 대상 금액이 됨

󰀻
② 미만율, 영향율의 산출을 위한 데이터의 복원

 - 미만율, 영향율은 회수한 표본을 복원배율에 따라 복원한 수치에 의거해 산출

 - 각 도도부현은자신이 추출한 표본을 상기 규정된 복원배율에 따라 복원하고, 

이에 의거해 미만율 및 영향율을 산출

󰀻
③ 미만율, 영향율의 산식 

 1)  각 도도부현의 경우

  - 미만율= {(복원후)도도부현별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수} / {도도부현별 모집단 

노동자수}

  - 영향율= {(복원후)도도부현별 최저임금개정후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수} / 

{도도부현별 모집단 노동자수}

 2) 각 지역별 랭크의 경우

  - 미만율= {(복원후)각 지역별 랭크에 속하는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수} / {각 

지역별 랭크에 속하는 모집단 노동자수}

  - 영향율= {(복원후)각 지역별 랭크에 속하는, 최저임금개정후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수} / {각 지역별 랭크에 속하는 모집단 노동자수}

 3) 전국의 경우

  - 미만율= {(복원후)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수의 도도부현 전체 합계} / {모집단 

노동자수의 도도부현 전체 합계}

  - 영향율= {(복원후) 최저임금개정후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수의 도도부현 전체 

합계} / {모집단 노동자수의 도도부현 전체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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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특별집계(1948년부터 조사)

  1) 조사목적

    - 주요 산업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의 고용형태, 취업형태, 

직종, 성, 연령, 학력, 근속년수, 경험년수별 임금실태 파악

  2) 조사대상

    - 조사범위: 전국, 사업소

    - 대상산업 및 규모: 산업은 일본표준산업분류에 의한 16대 

산업*의 5인 이상의 상용노동자를 고용하는 민영사업소 및 

10인 이상의 사용노동자를 고용하는 공용사업소

     * 광업・채석업・모래자갈채취업,건설업, 제조업, 전기・가스・열공급・수도업, 정보통신업, 
운수업・우편업, 도매업・소매업, 금융업・보험업, 부동산업・물품대여업, 학술연구・전문기술
서비스업, 숙박업・음식서비스업, 생활관련서비스업・오락업(기타 생활관련서비스업 중 가사서
비스업은 제외), 교육・학습지원업, 의료・복지, 복합서비스사업, 서비스업(그밖에 분류되지 
않는 것, 단, 외국공무를 제외)

  3) 조사주기, 기간 및 체계

    - (조사기준 시점) 조사 실시년의 6월

    - (조사주기 및 조사기간) 매년 7.1~7.31

    - (조사체계) 후생노동성 대신관방 통계정보부 → 도도부현 노동국 

→ 노동기준감독서 → 통계조사원 → 보고자(사업소)

  4) 표본추출

    - 모집단은 사업소 132만개, 노동자 4,012만명이며, ’14년 조사 

에서는 사업소 7.8만개 와 노동자 170만명 추출

     * 사업소 추출률은 도도부현, 산업 및 사업소 규모별로 설정

  5) 조사사항 및 조사표 작성

    - (조사사항) 사업소에 관한 사항과 노동자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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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조사사항 >

사업소에 관한 사항 노동자에 관한 사항

1.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주요한 생산품의 명칭 혹은 사업내용
3. 사업소의 고용형태별 노동자수
4. 기업전체의 상용노동자수
5. 신규학졸자의 초임금액 및 채용 인원

(단 민영사업소에 한함)

1. 노동자의 번호 혹은 성명
2. 성(性)
3. 고용형태
4. 취업형태(단 상용노동자에 한함)
5. 최종학력
6. 연령
7. 근속년수
8. 노동자의 종류(단 제조업 등의 상용 
10인 이상 고용 사업소의 상용노동자에 
한함)

9. 직위(단 상용 100인 이상 고용 사업
소의 상용노동자에 한함)

10. 직종
11. 경험년수
12. 실노동일수
13. 소정내 실노동시간수
14. 초과 실노동시간수
15.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하는 현금
급여액

16. 초과노동급여액
17. 통근수당및정개근수당과 가족수당
(제조업의 상용 99인 이하 고용 사업소의 
상용노동자 및 도소매업 등의 상용 29인 
이하 고용 사업소의 상용노동자에 한함)

18. 조사전년 1년간의 상여금 및 기말수

당등의 특별급여액

      * 조사표: <부표3,4> 참조

    - (조사표 작성) “노동자에 관한 사항” 기입 시 상용노동자에 대

해서는 100인 이상 사업소인 경우에 산업 및 규모별로 설정, 

100인 미만 사업소의 경우에는 규모별로 설정

< 상용노동자의 추출율(499인 이하 규모인 경우) >

           규모

  산업
100-499인 30-99인 10-29인 5-9인

전산업(광업・채석업・모
래자갈채취업을 제외)

1/5 1/2 1/1 (전수) 1/1 (전수)

광업・채석업・모래자갈
채취업 1/4 1/2 1/1 (전수) 1/1 (전수)

< 임시노동자의 추출율 >
           규모

  산업
10인 이상 5～9인

전산업 1/2 1/1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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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최저임금 미만율 및 영향률 산출방법

①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확정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 관한 조사표 개인표”에 기입된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하는 현금급여액” 중에서 다음의 제수당액, 즉, 초과노동급여액, 정개근

수당, 통근수당, 가족수당을 모두 제외한 금액

 -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시간급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위의 금액을 소정내 실

노동시간 수로 나눈 것이 최저임금의 산출 대상 금액이 됨

󰀻
② 미만율, 영향율의 산출을 위한 데이터의 복원

 - 우선 추출한 표본을 본래의 추출율의 역수에 의거해 복원함. 즉 복원배율은 

추출율의 역수임, 본래의 추출율 및 복원배율을 그대로 사용함

󰀻
③ 미만율, 영향율의 산식 

 1)  각 도도부현의 경우

  - 미만율 = {(복원후)도도부현별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수} / {도도부현별 모집단 

노동자수}

  - 영향율 = {(복원후)도도부현별 최저임금개정후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수} / 

{도도부현별 모집단 노동자수}

 2) 각 지역별 랭크의 경우

  - 미만율 = {(복원후)각 지역별 랭크에 속하는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수} / {각 

지역별 랭크에 속하는 모집단 노동자수}

  - 영향율 = {(복원후)각 지역별 랭크에 속하는, 최저임금개정후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수} / {각 지역별 랭크에 속하는 모집단 노동자수}

 3) 전국의 경우

  - 미만율 = {(복원후)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수의전국계} / {모집단 노동자수의

전국계}

  - 영향율 = {(복원후) 최저임금개정후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수의전국계} / {모집단 

노동자수의전국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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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최저임금의 이행확보에 관한 감독지도 결과

  1) 개요

    - (목적) 각 도도부현 노동국은 최저임금의 실시 상황을 감독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의 이행확보에 관한 감독지도 결과” 혹은 “ 최저

임금의 이행확보에 주안점을 둔 감독지도 결과”를 통계자료로 작성

    ∙ 전국단위의 체계적인 통계조사 결과라기보다는 매년 노동국이 

작성하는 “감독년보(年報) 중의 해당 사항을 정리한 것이라 할 

수 있음

  2) 실시 및 집계 방법

    - (실시) 각 도도부현 노동국 및 산하 노동기준감독서(署)는 매년 

연간감독계획을 책정하고 이에 의거해 노동감독을 실시

    - (대상 및 집계) 과거에 위반율이 높았던 곳이나 현재 미만율이 

높은 곳을 중점적인 타겟으로 설정해 노동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료로 작성하여 보고

    ∙ 각 도도부현 노동국의 지도 결과를 취합해 후생노동성이 전국 

단위의 통계를 작성

  3) 의미 및 한계

    - (의미) 도도부현 노동국이 독자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단순히 

집계한 의미를 넘지 못함

    - (한계) 도도부현 노동국이 타겟으로 설정하는 산업이나 규모가 

다르고, 각 도도부현에 따라 노동감독의 강도나 실효성이 다르기 

때문에 감독지도 결과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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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사방식에 따른 미만율 및 영향률의 상이(相異)

 ①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 VS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특별집계

  ▸ 미만율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영향률은 상당한 차이 발생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특별집계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며, 표본의 성격이 다른 것이 기본적인 원인임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는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업소를 조사대상

으로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주변에 위치한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적게 파악될 가능성이 큼

    - 반면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는 주로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

로 하고 있어 최저임금 주변에 위치한 노동자를 다수 포함

 ②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 VS 최저임금 이행확보에 관한 감독

지도 결과

  ▸ 미만율이 최저임금 이행확보에 관한 감독지도결과가 높은 

경향을 보임

    -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는 무작위조사임에 반해, 최저임금의 

이행확보에 관한 감독지도* 결과는 작위적인 조사이기 때문임

     * 과거에 위반율인 높았던 업종이나 사업소나 현재 미만율이 높은 업종이나 

사업소를 타겟으로 실시

    - 조사시기가 다르기 때문임

     * 최저임금의 이행확보에 관한 감독지도 결과: 최저임금 결정 2개월 정도가 

지난 보통 12월경에 실시

     *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 최저임금의 효력이 발휘된 다음해의 6월이며, 

일반적으로 기업 단위의 임금인상이 이루어진 이후에 실시되는 조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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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최저임금 미만율 및 영향률 산출과제 및 시사점

가. 미만율과 영향률 측정을 둘러싼 과제

 ① 적절한 표본수의 확보

  ▸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의 표본수가 다수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 업종별 미만율과 영향률 데이터가 지방최저임금심의회에 제출

되지만 샘플 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각각의 비율이 과연 실태를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가 발생

     * 예) 사이타마(’15년): 3,500개 사업체 추출 후 조사표 우송 → 1,300개 조사표 회수

    - 통계는 다른 성청(총무성 통계국)의 소관이며, 통계변경 절차도 

간단치 않고, 표본 수를 늘이는 경우 예산관련 조치가 필요

하여 문제해결이 간단하지는 않음

 ② 조사 및 분석시간의 확보

  ▸ 조사실시시간과 분석시간이 매우 빠듯하여 이 부분도 해결해야 할 과제임

    - (심의일정) ‘춘투’ 등을 감안하여 6월 1일 임금개정상황을 전제로 

7월에 중앙최저임금심의회 기준소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지역

랭크별 기준액을 책정하고 이에 의거해 각 지방 최저임금심의회

에서 10월까지 최저임금액을 심의해 공표해야 함

    - (문제점-분석측면) 6월 조사 실시 후 그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데, 한달 정도에 분석까지 끝내야 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할 수 없는 실정임

    - (문제점-조사측면) 5월에 조사표를 배부해 6월1일의 예상아래 

해당사항을 기입해주도록 사업주에게 요청하고 있는 실정임

 ③ 적절한 복원률의 확림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인 경우 복원률이 적절치 않을 가능성이 존재

    - 표본의 추출률과 회수율이 다를 수 있으나, 당초 설정된 추출률에 

따라 데이터를 복원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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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① 조사통계의 정확성 확보

  ▸ 일본의 경우 조사응답 시 사업주가 기입하도록 되어 있음

    - 사업주 기입의 신뢰성이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한 이에 의거하

는 미만율과 영향률의 측정은 노동자가 기입하는 경우 인식상

의 편차 등을 줄이고, 통계상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짐

 ② 적정 수의 표본 확보

  ▸ 산업별 최저임금 설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업종별 데이터의 

확보가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으나 샘플 수 확보를 위한 노력 지속

    -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 표본 수를 늘이는 외에 임금개정상황

조사 및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를 통해 회수된 당해 업종의 (30

인 미만 혹은 100인 미만 사업소) 조사표를 최저임금에 관한 기

초조사 표본으로 전용하는 방법 검토

 ③ 현상분석 및 정책수립에 이바지하는 적절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최저임금 설정 외 최저임금 주변 노동자들의 속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

    -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는 조사사항이 비교적 단순하고 샘플 

수가 적어 저임금노동자의 속성 파악에 한계가 존재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는 조사사항과 샘플 수가 많아 저임금

근로자의 속성 파악에 유리하나 5인 이상으로 조사대상을 

하고 있어 저임금근로자 망라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

    - 표본 수는 적더라도 영세사업소를 포함해서 일정한 표본 

수를 확보한 위에 이를 시계열적으로 추적하는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저임금노동자의 속성 파악과 관련정책 수립에 

효과적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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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최저임금 미만율 및

영향율 측정과 한국에의 시사

우종원 (사이타마 대학)

1. 미만율 및 영향율의 개요

□ 최저임금의 효과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미만율 및 영향율을 측정할 필요

○ 미만율

- 미만율은, 최저임금을 개정하기 전, 최저임금을 밑도는 임금을 받은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

- 미만율이 높을수록, 현재의 최저임금제도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

○ 영향율

- 영향율은, 최저임금을 개정한 후, 최저임금을 밑도는 임금을 받게 될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

- 영향율이 높을수록, 최저임금의 개정이 보다 광범위한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의미.

□ 미만율 및 영향율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성과

○ 일본 최저임금의 법적, 제도젹 측면에 관해서는 吉村臨兵(2010), 神吉知郁子(2011), 

우종원(2012), 労働調査会出版局編(2016a), 労働調査会出版 局編(2016b)를 참조.

○ 일본 최저임금의 경제적 측면에 관해서는 川口大司・森悠子(2009), 大橋勇雄 (2009), 

大竹文雄(2013), 玉田桂子・森知晴(2013)를 참조.

○ 미만율, 영향율 및 최저임금 주변 노동자에 관해서는 연구성과가 많지 않으나,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2005)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함1).

1)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2005), pp 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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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최저임금위원회

- 지역별 최저임금액과 평균임금액의 괴리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최저임금액 

주변에 저임금노동자가 얼마나 분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힘들다는 전제 

아래, “지역별최저임금미만율”, “지역별최저임금액×1.05 미만의 비율” 

“지역별최저임금액×1.10 미만의 비율” “지역별최저임금액×1.15 미만의 

비율”을 계산함으로써 최저임금액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노동자의 상황을 

확인하고자 함.

- 계산 결과, ‘일반노동자’의 경우는 지역별 최저임금 주변에 많은 수가 모여 있는 

상황이 확인되지 않은 반면, ‘파트타임노동자’의 경우는 지역별 최저임금 주변에 

노동자가 다수 분포하는 상황이 확인됨.

○ 미만율, 영향율 및 최저임금 주변 노동자에 관해 安部由起子・田中藍子 (2007)는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하고 있음2).

- 1990년대를 통해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는 파트타임노동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상승폭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된 반면,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서는 최저임금 상승폭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상된 

결과, 파트타임 노동자의 지역간 임금 격차가 축소되었음.

- 이는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있어서는 최저임금이 파트타임노동자 

임금의 하한선을 규제하는 유력한 제약 조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임.

○ 미만율, 영향율 및 최저임금 주변 노동자에 관해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2009)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있음3).

- 전체적으로 보아 최저임금 주변에 위치하는 것은 일반노동자가 아니라 

파트타임노동자임.

- 파트타임노동자 중에서도 지역적인 차이가 작지 않음. 대도시권보다는 홋카이도, 

아오모리, 아키타, 와카야마, 야마구치, 후쿠오카, 오이타, 미야자키, 오키나와 등 

변두리 지역에서 최저임금 주변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현상이 드러남.

- 주로 ‘지역별 랭크D 지역’ 혹은 ‘지역별 랭크C 지역’의 일부—‘지역별 

랭크’에 관해서는 후술—에서 최저임금 주변 노동자가 많은 것으로 관찰되는 

바. 이들 지역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지역의 임금수준 상승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임.

2) 安部由起子・田中藍子(2007), p89.

3)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2009), pp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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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의 미만율 및 영향율의 정책적인 활용4)

○ <참고> 일본의 최저임금제도

- 일본의 경우,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지역별로 설정됨.

- 매년 중앙최저임금심의회, 구체적으로는 “중앙최저임금심의회 기준(目安)에 

관한 소위원회” (이하, ‘기준 소위원회’로 약칭)에서 지역별 최저임금액 

개정에 관련된 ‘기준(目安)’을 제시하면, 이를 참고로 매년 각 도도부현 

(都道府県)의 지방최저임금심의회에서 지역별 최저임금액 인상폭을 심의하고, 

이에 의거해 최저임금액을 결정함. 제시되는 ‘기준’액은 어디까지나 ‘참고’ 

사항일 뿐 지방최저임금심의회 심의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상당한 정도의 구속력을 발휘함.

- 중앙최저임금심의회에서 ‘기준’을 제시할 때는, 전(全) 도도부현을 A, B, C, 

D의 4랭크로 구분해, 랭크 별로 기준액을 설정함. A, B, C, D의 4랭크는 

종래의 지역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유사한 수준에 있는 도도부현을 

그룹으로 묶은 것임,

- 한편 산업별 최저임금 (이는 ‘특정최저임금’이라고도 불림)은 기본적으로 매년 

지방최저임금심의회에서 독자적으로 심의함.

○ 미만율 및 영향율은 중앙최저임금심의회 기준 소위원회의 심의 시, GDP및 

유효구인배율 등과 함께 “주요 통계자료”의 하나로 사용됨.

○ 기준 소위원회 심의 시 먼저 전국 평균의 미만율, 영향율이 다음과 같은 

두가지 표로 제시됨.

- “지역별 최저임금액, 미만율 및 영향율의 추이” (후술 <도표 1>).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특별집계에 의한 미만율 및 영향율” (후술 <도표 2>).

○ 다음으로 지역별 사정을 고려하기 위해 지역 랭크별 최저임금 미만율 및 

영향율이 다음과 같은 두가지 표로 제시됨.

- “지역별 최저임금액, 미만율 및 영향율 (랭크 별)의 추이” (후술 <도표 3>).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특별집계에 의한 미만율 및 영향율” (후술 <도표 4>).

4) 이 부분은, 厚生労働省「平成27年度中央最低賃金審議会目安に関する小委員会(第1回)資料」 

2015年7月1日(http://www.mhlw.go.jp/stf/shingi2/0000090284.html), 

厚生労働省「平成27年度中央最低賃金審議会目安に関する小委員会(第２回)資料」2015年7月15日(http://www.mhl

w.go.jp/stf/shingi2/0000091489.html) 및 

厚生労働省「平成27年度中央最低賃金審議会目安に関する小委員会(第3回)資料」2015年7月22日(http://www.mhl

w.go.jp/stf/shingi2/0000092199.html)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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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의 미만율 및 영향율의 추이5)

○ 근래의 미만율 및 영향율의 추이를 전국 평균으로 보면 <도표 1>과 같음.

- 이 표는 후술하는 후생노동성의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 (厚生労働省 

「最低賃金に関する基礎調査」)에 의한 것임.

- 10년에 걸처 미만율이 일정하게 그것도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어, 

최저임금이 완전히 실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음.

- 최근 영향율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는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액이 이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결과임.

- 이에 따라 미만율도 점차 높아져 2% 전후를 오가는 추세임. 다만, 관점에 

따라서는 연도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만율이 2% 전후에 머물고 있는 것은, 비교적 양호한 실적이라는 평가도 

가능함.

<도표 1> 일본의 전국 평균 최저임금액, 미만율 및 영향율의 추이 (2005-2014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지역별 

최저임금

(엔)

668 673 687 703 713 730 737 749 764 780

미만율 

(%)
1.4 1.2 1.1 1.2 1.6 1.6 1.7 2.1 1.9 2.0

영향율 

(%)
1.6 1.5 2.2 2.7 2.7 4.1 3.4 4.9 7.4 7.3

출처: 厚生労働省「平成27年度中央最低賃金審議会目安に関する小委員会(第1回)資料」2015年7月 1日. 

(http://www.mhlw.go.jp/stf/shingi2/0000090284.html). 

본래는, 厚生労働省「最低賃金に関する基礎調査」（平成17年度～平成26年度）.

○ 전국 평균의 미만율 및 영향율을 다른 지표로 본 것이 <도표 2>임.

- 이 표는 후술하는 후생노동성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특별집계” (厚生 

労働省「賃金構造基本統計調査特別集計」)에 의한 것임.

- 미만율 및 영향율이 증가하는 추세는 전술한 <도표 1>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수치 자체, 특히 영향율의 수치는 <도표 1>과 상당히 다름.

5) 주 4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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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기본적으로 조사대상의 상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여겨짐. 즉, <도표 

1>이 의거하는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는 기본적으로 사업소규모 30인 

미만 (제조업 등은 100인 미만)을 조사대상으로 함. 반면, <도표 2>가 

의거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는 기본적으로 사업소규모가 5인 이상인 

민영사업소 및 10인 이상인 공영사업소를 조사대상으로 함.

- 두 조사간의 상이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하게 검토함.

<도표 2> 일본의 전국 평균 최저임금액, 미만율 및 영향율의 추이 (2008-2014년)

(단위: %)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미만율 1.1 1.5 1.5 1.8 1.8 2.0 1.9

영향율 1.8 1.9 2.6 2.5 2.8 3.6 3.6

출처: 厚生労働省「平成27年度中央最低賃金審議会目安に関する小委員会(第1回)資料」2015年7月 1日. 

(http://www.mhlw.go.jp/stf/shingi2/0000090284.html). 

본래는, 厚生労働省「平成26年賃金構造基本統計調査特別集計」.

○ 근래의 미만율 및 영향율의 추이를 지역 랭크별로 보면 <도표 3>과 같음.

- 2000년대의 경우, 수도권 등 최저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인 

“A랭크”가, 최저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변두리 지역인 “D랭크”보다, 

미만율에 있어 더 낮은 경향을 보임.

- 예를 들어 2006년도에 “A랭크”의 미만율은1.0%, “D랭크”의 미만율은 

2.1%임.

- 이는 “D랭크” 등 변두리 지역엔 중소사업소가 상대적으로 많아 최저임금을 

밑도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많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임.

- 하지만, 최근 들어 “A랭크”의 미만율이 급증해 “D랭크”의 미만율을 웃도는 

현상이 생기고 있음. 실제 2014년도의 “A랭크”의 미만율은2.5%, “D랭크”의 

미만율은 1.8%임.

- 이는 근래 들어 최저임금 인상액이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한 탓에, 이를 

지키지 않거나 지키지 못하는 사업소가 대도시권에서도 많아진 사실을 

보여주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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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3> 일본의 지역 랭크별 최저임금액, 미만율 및 영향율의 추이 (2005-2014년)

(단위: 엔, %)

2005년

도

2006년

도

2007년

도

2008년

도

2009년

도

2010년

도

2011년

도

2012년

도

2013년

도

2014년

도

지역별 

최저임금 

(전년도와의 차)

668

(3)

673

(5)

687

(14)

703

(16)

713

(10)

730

(17)

737

(7)

749

(12)

764

(15)

780

(16)

A

랭크

미만율 0.8 1.0 0.7 0.6 1.1 1.6 1.5 2.5 2.1 2.5

영향율 1.0 1.2 1.8 1.9 3.1 4.4 4.0 5.7 10.7 9.3

B

랭크

미만율 1.1 1.0 1.2 1.3 1.4 1.7 1.7 1.4 1.5 1.6

영향율 1.3 1.3 1.9 2.8 1.9 3.2 2.9 3.1 5.4 5.2

C

랭크

미만율 1.9 1.3 1.3 1.6 2.3 1.4 1.8 2.2 2.0 1.8

영향율 2.2 1.7 2.6 3.2 3.1 4.3 3.1 5.2 5.5 6.6

D

랭크

미만율 2.1 2.1 1.4 1.8 2.0 1.5 2.0 2.0 1.8 1.8

영향율 2.4 2.5 3.1 3.7 2.4 4.6 3.4 5.0 6.0 6.2

계
미만율 1.4 1.2 1.1 1.2 1.6 1.6 1.7 2.1 1.9 2.0

영향율 1.6 1.5 2.2 2.7 2.7 4.1 3.4 4.9 7.4 7.3

출처: 厚生労働省「平成27年度中央最低賃金審議会目安に関する小委員会(第２回)資料」2015年7月 15日. 

(http://www.mhlw.go.jp/stf/shingi2/0000091489.html). 

본래는, 厚生労働省「最低賃金に関する基礎調査」（平成17年度～平成26年度）.

○ 한편 2014년도의 지역 랭크별 미만율 및 영향율을,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에 의한 결과와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특별집계”에 의거한 결과를 

비교하면, <도표 4>와 같음.

- 전국 평균 뿐만 아니라 지역 랭크별에 있어서도 미만율에서는 그다지 차이가 

없으나 영향율의 수치에서 큰 차이가 생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그 이유에 관해서는 추후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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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4> 일본의 2014년도의 지역 랭크별 미만율 및 영향율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의 결과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특별집계”의 결과)

2014년도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의 결과

2014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특별집계”의 결과

지역별 최저임금

(전년도와의 차)

780

(16)

780

(16)

A랭크
미만율 2.5 2.1

영향율 9.3 4.0

B랭크
미만율 1.6 1.5

영향율 5.2 2.8

C랭크
미만율 1.8 1.9

영향율 6.6 3.7

D랭크
미만율 1.8 1.9

영향율 6.2 3.5

계
미만율 2.0 1.9

영향율 7.3 3.6

출처: 厚生労働省「平成27年度中央最低賃金審議会目安に関する小委員会(第3回)資料」2015年7月 22日. 

(http://www.mhlw.go.jp/stf/shingi2/0000092199.html). 

본래는, 厚生労働省 「平成26年賃金構造基本統計調査特別集計」.

□ 이 글의 과제와 방법

○ 이 글의 과제는 일본의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미만율 및 영향율이 어떻게 

산출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임.

○ 이 글은 기존의 문헌, 자료 및 후생노동성과 사이타마노동국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는 외에 관계자에 대한 인터뷰 기록에 의거함. 주된 인터뷰는 다음과 

같음6).

6)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어 인터뷰에 응해 주신 츠찌야 나오키(土屋直樹) 씨, 타게모토 타카시 (竹本隆) 씨, 

그리고 노나카 노부타카(野中信孝) 씨께 마음으로부터 사의를 표한다. 그 밖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을 받았다. 

일본 중앙최저임금심의회 회장 닛타 미치오(仁田道夫) 씨는 귀중한 조언과 함께 후생노동성에 연락을 취해 

주셨다.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연구원 오학수 씨와 호리 하루히코(堀春彦) 씨도 여러가지로 배려해 

주셨다. 여기에 적어 감사의 뜻을 전한다. 물론, 이 글의 내용과 관계된 모든 책임은 필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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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4월13일 14:30~16:00 사이타마 지방최저임금심의회 공익위원 (무사시대학 

교수) 츠찌야 나오키(土屋直樹) 씨.

- 2016년4월21일 10:00~12:00 후생노동성 노동기준국 노동조건정책과 임금시간실 

최저임금계장 타게모토 타카시(竹本隆) 씨.

- 2016년4월27일 09:30~11:00 사이타마노동국 노동기준부 임금실 실장 노나카 

노부타카(野中信孝) 씨.

□ 이 글의 서술 순서

○ 이하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서술함. 먼저 미만율 및 영향율의 측정에 관해 

구체적으로 기술함.

- 일본은 최저임금의 결정이 중앙 및 지방의 중층적인 구조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미만율 및 영향율의 측정 및 활용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중앙 차원 및 지방 

차원으로 나누어 기술함. 다만, 미만율 및 영향율 측정의 근거가 되는 통계조사는 

중앙 차원의 조사설계에 의거하기 때문에 서술의 기본은 중앙 차원에 두어짐.

- 중앙 차원 및 지방 차원의 각각의 기술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름.

- 우선 심의회에서 최저임금을 논의함에 있어 어떤 종류의 자료가 제시되는지를 

검토함. 이를 통해 미만율 및 영향율이 최저임금 논의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음.

- 그리고 미만율 및 영향율 산출에 있어 어떤 통계에 의거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함.

미만율 및 영향율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에 의거해 

산출됨. 따라서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함.

미만율 및 영향율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특별집계”에 의거해서도 산출됨. 

이는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에 의한 미만율 및 영향율을 보다 넓은 

범위에서 상대화하기 위한 참조 지표로서의 의미를 가짐. 따라서 이를 두 

번째로 검토함.

미만율 및 영향율을 직접 측정하는 것은 아니나,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소가 어느 정도 있고, 또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현장에서 

얼마나 발견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최저임금의 이행확보를 주안으로 하는 

감독지도 결과”가 참고자료로 제시됨. 따라서 이를 마지막으로 검토함.

○ 다음으로 조사방식에 따른 미만율 및 영향율의 상이에 대해 검토함.

- 상기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 및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특별집계”에 

의한 미만율 및 영향율은 두 조사간에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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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에 의한 미만율과 “최저임금의 이행확보를 

주안으로 하는 감독지도 결과”에 따른 미만율7) 사이에도 차이가 있음.

- 각각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에 관해 검토함.

○ 마지막으로 미만율 및 영향율의 측정상의 과제 및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에 

관해 논함.

- 미만율 및 영향율 측정에 있어 직면하고 있는 과제를 검토함.

- 미만율 및 영향율의 측정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에 관해 고찰함.

7) “최저임금의 이행확보를 주안으로 하는 감독지도 결과”의 경우, 정식으로는 ‘미만율’이 아니라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수의 비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여기서는 편의상 ‘미만율’이라 부르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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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국단위의 미만율 및 영향율의 측정

가. 중앙최저임금심의회 차원의 논의 (2015 년도의 경우)8)

□ 기준 소위원회 심의 시 참고로 하는 통계 자료는 다음과 같음

○ 주요통계자료(1)— 전국통계자료

- “주요지표의 추이”

- “유효구인배율의 추이”

- “임금 및 노동시간의 추이”

- “춘투 임금인상 타결 상황”

- “하기 상여금/일시금 타결 상황”

- “소비자물가지수의 대전년비 상승율의 추이”

- “지역별 최저임금액, 미만율 및 영향율의 추이”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특별집계에 의한 미만율 및 영향율”

- “지역별 최저임금과 임금수준과의 관계”

- “기업의 업황판단 및 수익”

- “법인기업통계로 보는 노동생산성의 추이”

○ 주요통계자료(2)—도도부현(都道府県)통계자료

- “각종관련지표 (1인당 현민소득, 표준생계바, 고졸초임금)”

- “유효구인배율의 추이”

- “실업률의 추이”

- “임금 및 노동시간의 실정과 추이”

- “소비자물가지수등의 추이”

○ 주요통계자료(3)—업무통계자료

- “지역별 최저임금 개정상황”, 보다 구체적으로는,

  ① 전년도 지역별 최저임금의 심의 결정 상황

  ② 기준과 개정액과의 관계의 추이 (도도부현별)

  ③ 효력발생년월일의 추이

8) 주 4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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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가중평균액과 인상율의 추이 (전국 및 지역 랭크별)

  ⑤ (최저임금의 도도부현별) 최고액과 최저액 및 격차의 추이

  ⑥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율의 추이

- “최저임금의 이행확보를 주안으로 하는 감독지도 결과” (후술 <도표 12>)

□ 기준 소위원회 심의 시 상기 통계 외에 배포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음

○ 자료1: “2015년 임금개정상황조사 결과” (후술)

○ 자료2: “생활보호와 최저임금”

○ 자료3: “지역별 최저임금액, 미만율, 및 영향율 (랭크별) 추이” (2005년～ 

2014년) (전게 <도표 3>)

○ 자료4: “임금분포에 관한 자료 (도도부현별, 종합지수순)”, 구체적으로는,

- “시간당 임금분포 (일반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 계)”

- “시간당 임금분포 (일반노동자)”

- “시간당 임금분포 (단시간노동자)”

○ 자료5: “최신 경제지표의 동향”, 구체적으로는,

- ‘경제성장’, ‘생산’, ‘제3차 경제활동’, ‘기업수익’, ‘기업도산’, ‘상업판매’, ‘개인소비’, 

‘업황판단’, ‘업황판단 (중소기업)’, ‘임금’, ‘노동시간’, ‘명목경제성장율의 동향’, 

‘경제전망 (내각부 연 중앙 시산)’, ‘경제전망 (일본은행 정책위원의 대세 전망)’, 

‘소비자물가의 전망 (경제 전망과 경제재정운영의 기본적 태도--각의결정)’, 

‘소비자물가의 전망 (일본은행 정책위원의 대세 전망)’.

○ 자료6: “동일본 대지진 관계 자료”

○ 참고자료: “지역별 최저임금과 임금수준과의 관계 (취업형태별)”, “춘투 임금인상 

타결 상황”, “하기 상여금/일시금 타결 상황” 등.

나. 최저임금에 관한 실태조사 (最低賃金に関する実態調査)

□ 미만율 및 영향율 측정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에 관한 실태조사” 중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의 집계 결과에 의거함.

□ 최저임금에 관한 실태조사 (공통사항)의 개요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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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에 관한 실태조사 (아래에서 ‘최저임금실태조사’로 표기되는 경우도 

있음)는 기본적으로 “임금개정상황조사” (賃金改定状況調査) 및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最低賃金に関する基礎調査)로 구성됨.

○ 조사의 목적

- 중앙최저임금심의회 및 지방최저임금심의회에 있어서의 최저임금　 개정 

심의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사의 근거법령

- 통계법에 기초한 일반통계조사.

○ 조사의 연혁

- 1981년에 조사 개시, 이후 1997년까지 매년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 

라는 이름으로 실시. 

- 1998년부터 소규모사업소 노동자의 임금개정 상황을 보다 상세하게 파악할 

목적으로 “임금개정상황조사표”를 추가하고 조사의 명칭도 “최저임금에 관한 

실태조사”로 변경.

○ 실시부서

- 후생노동성 노동기준국 노동조건정책과 임금시간실.

○ 조사시기

- 기본적으로 매년 6월 1일 현재.

○ 조사방법

- 이전에는 직원조사.

- 2010년부터 우송조사로 변경 (다만 “임금개정상황조사표”의 경우 샘플 수가 

적은 일부 조사대상에 대해서는 직원조사를 여전히 실시).

- 구체적으로는 각 도도부현의 노동국장이 조사대상 사업소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조사표를 우편으로 배부하고 우편으로 수집함.

9)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의「最低賃金に関する実態調査」(http://www.mhlw.go.jp/toukei/list/97-1.html),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홈페이지의「最低賃金に関する実態調査」 

(http://www.jil.go.jp/kokunai/statistics/shozai/html/s01.html 및 「最低賃金に関する実態 

調査（承認）詳細」http://www.jil.go.jp/kokunai/statistics/shozai/a/a10-46s.html)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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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표 기입방식

- 자계식.

○ 조사결과의 공표

- 기본적으로 인터넷 및 인쇄물을 통해 조사 결과를 공표.

- 인터넷 상으로는 “임금개정상황조사표”의 집계 결과를 부분적으로 공표. 

현재 다섯 종류의 표가 공개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임금개정실시상황별 

사업소 비율”, “사업소의 평균 임금개정률”, “사업소의 임금인상률 분포 

특성치”, “일반노동자 및 파트타임노동자의 임금상승률 (남여별 내역)”, 

“일반노동자 및 파트타임노동자의 임금상승률 (일반/파트별 내역)”10).

- 인쇄물의 경우, “임금개정상황조사” 결과는 중앙최저임금심의회의 심의종료후 

(대개 7월 하순경) 심의자료의 일부로서 공표함.

-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의 결과는 각 도도부현 지방최저임금심의회의 

심의 종료후 (대개는 10월 상순까지) 순차적으로 공표함.

□ (최저임금에 관한 실태조사 중) “임금개정상황조사”

○ 조사의 목적

- 상기 중앙최저임금심의회 기준 소위원회가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 필요로 

하는 참고자료의 일환으로,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구체적인 목적으로 함.

○ 조사대상11)

- 조사 범위는 전국.

- 구체적으로는 도도부현청 소재지 및 도도부현별로 선정한 인구 5만명 미만의 

하나 혹은 복수의 도시 (지방소도시).

- 조사 단위는 사업소.

- 일본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다음 산업에 속해 있는 민영사업소 중 상용노동자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소. (A)제조업, 

10) 2014년도 조사 결과는 후생노동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http://www.e-stat.go.jp/SG1/estat/List.do?lid=000001126987)

11) 이하 조사대상을 포함한 2015년의 구체적인 조사 상황에 관해서는, 

厚生労働省「平成27年賃金改定状況調査結果」를 참조.

(http://www.mhlw.go.jp/file/05-Shingikai-11201250-Roudoukijunkyoku-Roudoujoukenseisakuka/0000

09165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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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도매업, 소매업, (C)학술연구, 전문 및 기술서비스업, (D)숙박업, 음식서비스업, 

(E)생활관련서비스업, 오락업, (F)의료, 복지, (G)서비스업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 구체적으로는 도도부현청 소재지의 경우는 상기 산업 전부, 지방소도시의 

경우는 제조업만 조사.

- 샘플 추출 방법은 무작위추출. 

- 샘플 추출은 이전에는 “사업소 및 기업통계조사”, 2015년까지는 “헤이세이 24년 

경제센서스 활동조사” (헤이세이24년은 서력 2012년임-필자), 2016년부터는 

“헤이세이26년 경제센서스 기초조사” (헤이세이26년은 서력 2014년임-필자)에 

의거함.

- 객체수는 약 10,000／3,90,000.

○ 조사방법

- 도도부현청 소재지의 경우는 상기 산업 전부, 지방소도시의 경우는 제조업에 

한해, 당해 사업소에 조사표를 송부.

- 2015년 현재, 조사표를 회수해 집계하는 대상 사업소는 도도부현청 소재지 

약 3,000사업소, 지방소도시 약 1,000 사업소, 계 약 4,000 사업소임. 집계 

대상 노동자는 이들 사업소에 고용된 노동자 약 31,000명임.

- 조사사항은 기본적으로 조사 실시년의 6월 1일 현재로 함 (단, 노동자에 

관한 사항 중 일부 조사사항에 관해서는 조사실시 전년의 6월 1일 현재).

- 조사 계통은 “후생노동성노동조건국- 도도부현- 노동기준감독서- (사업소등) 

보고자”임.

- 조사 주기는 매년.

- 조사 실시 기일은 5월 상순에서 6월 중순까지.

○ 조사사항

- 크게 사업소에 관한 사항과 노동자에 관한 사항으로 나뉨.

- 사업소에 관한 사항: 1. 주요 생산품의 명칭 혹은 사업내용, 2. 사업소의 노동자 수 

(임시와 파트노동자를 포함), 3. 노동조합의 유무, 4. 사업소의 월간 소정노동일수, 

5. 사업소의 통상노동일의 1일소정노동시간수, 6. 사업소의 전전년도의 연간 

소정노동일수, 7. 사업소의 전년도의 연간 소정노동일수, 8. 임금개정상황 

(당해년의 1월에서 6월까지).

- 노동자에 관한 사항: 1. 성별, 2. 취업형태, 3. 연령, 4. 근속년수, 5. 직종 혹은 

일의 내용, 6. 전년 6월분의 임금형태, 7. 전년 6월분의 기본급액, 8. 전년 6월분의 

제수당, 9. 전년 6월분의 월간소정노동일수, 10. 전년 6월분의 1일소정노동시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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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당해년 6월분의 기본급액 (추정액), 12. 당해년 6월분의 제수당 (추정액), 13. 

당해년 6월분의 제수당 중 정개근수당, 통근수당 및 가족수당 (각 추정액), 14. 

당해년 6월분의 월간소정노동일수, 15. 당해년 6월분의 1일소정노동시간수,

- * 참고로 임금개정상황조사의 조사표를 <부표 1>에 게재함.

○ 이상의 조사 결과는 중앙최저임금심의회 심의에 있어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되어 

제공됨12).

- “제1표 임금개정 실시상황별 사업소 비율”

- “제2표 사업소의 평균임금개정율”

- “제3표 사업소 임금인상율 분포 특성치”

- “제4표① 일반노동자 및 파트타임 노동자 임금상승율 (남여별 내역)”

- “제4표② 일반노동자 및 파트타임 노동자 임금상승율 (일반/파트별 내역)”

- “참고1 임금인상 실시시기별 사업소 수 비율

- “참고2 사유별 임금개정 미실시 사업소 비율”

- “참고3 사업소의 평균임금개정율 (현청소재지/지방소도시별)”

- “참고4 사업소 임금인상율 분포 특성치 (현청소재지/지방소도시별)”

- “참고5 일반노동자 및 파트타임 노동자 임금상승율 (현청소재지/ 지방소도시별)”

- “부표 노동자구성 비율 및 연간소정 노동일수”

□ (최저임금에 관한 실태조사 중)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13)

○ 조사의 목적

- 지방최저임금심의회가 최저임금 심의에 있어 필요로 하는 참고자료의 

일환으로,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구체적으로는 최저임금 주변에 위치한 저임금노동자의 임금분포를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 전술한 것처럼, 중앙최저임금심의회 기준 소위원회에서 

지역 랭크별로 기준액을 정해 이를 제시하면, 각 지방최저임금심의회는 이를 

참조 기준으로 해 도도부현별로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게 됨. 관계자에 

의하면, 이 때 기준 소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액에 예를 들어 1엔을 더해 

12) 厚生労働省「平成27年賃金改定状況調査結果」를 참조.

(http://www.mhlw.go.jp/file/05-Shingikai-11201250-Roudoukijunkyoku-Roudoujoukenseisakuka/0000

091653.pdf)

13) 주9 외에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 관계자 및 사이타마 지방최저임금심의회 관계자와의 인터뷰 

기록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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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설정했을 때, 그 결과로 어는 정도의 저임금노동자가 혜택을 

받는지를 추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추정을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다고 함.

○ 조사대상

- 조사 범위는 전국, 조사 단위는 사업소.

- 일본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다음 산업에 속해 있는 민영사업소 중, 하기 (A) 및 

(B) 산업에 있어서는 상용노동자 100인 미만을고용하고 있는 사업소. 그밖의 

산업에 있어서는 상용노동자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소. (A)제조업, 

(B)정보통신업 중 신문업, 출판업, (C)도매업, 소매업, (D)학술연구, 전문 및 

기술서비스업, (E)숙박업, 음식서비스업, (F)생활관련서비스업, 오락업, 

(G)의료, 복지, (H)서비스업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 제조업 및 신문업, 출판업에서 100인 미만까지를 조사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한 한 충분한 샘플 수를 확보하기 위함임 (이에 관해서는 후술).

- 샘플 추출은 이전에는 “사업소 및 기업통계조사”, 2015년까지는 “헤이세이24년 

경제센서스 활동조사” (헤이세이24년은 서력 2012년임-필자), 2016년부터는 

“헤이세이26년 경제센서스 기초조사” (헤이세이26년은 서력 2014년임-필자)에 

의거함.

○ 조사방법

- 샘플 추출 방법은 무작위추출.

- 객체수는 종래는 약 100,000/2,83,000, 현재는 약 100,000/3,90,000.

- “헤이세이26년 경제센서스 기초조사”에 의하면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일본 전체로 볼 때 사업소 수 390만, 노동자 수 1,920만명임. 

- 2015년의 경우, 이 중 10만 사업소를 추출.

- 산업별로 몇 개의 사업소를 추출할지에 관해서는 후생노동성에서 정해 

시달하는 지침에 따름. (이 지침은 공개되어 있지 않음.) 단, 추출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은 도도부현에 맡기고 있음. 관계자에 의하면, 샘플의 추출 

대상은 도도부현에 따라 다르며, 조사대상의 추출에 관해서는 중앙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또 추출의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도 않다고 함.

- 2015년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음. “헤이세이24년 경제센서스 활동조사” 

(헤이세이24년은 서력 2012년임-필자)는 도도부현, 산업 및 사업소규모별로 

사업소 수 및 노동자 수를 공표하고 있음. 이를 모집단으로 해 각 도도부현이 

최저임금의 조사 대상이 되는 산업 및 사업소규모별로 적절하게 표본을 

추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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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로 “헤이세이24년 경제센서스 활동조사” 결과의 도도부현별 리스트의 

맨 처음에 등장하는 홋카이도의 제조업에 관한 내역을 <부표 5>에 게재함.

- 하기 조사사항 중 “노동자에 관한 사항”을 기입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가 

<도표 5>와 같이 정해진 비율대로 기입 대상 노동자를 추출하도록 되어 

있음. 즉 30인 미만 사업소의 경우는 전 노동자를 기입하되, 3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사업소에 있어서는 전 노동자의 2분의 1을 추출해서 

기입하도록 되어 있음. 추출에 있어서는 특정 직종 등에 경사되는 일이 

없도록 요구됨.

- 2015년의 경우, 약 10만 사업소에 조사표를 발송, 이 중 집계 대상이 된 

사업소는 약 5만 4천 사업소의 약 55만명의 노동자임.

- 조사사항은 기본적으로 조사 실시년의 6월 1일 현재로 함. 일본의 경우 춘투 

등을 통해 봄에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기 위함임.

- 조사 계통은 “후생노동성- 민간사업자- 도도부현- (사업소등) 보고자”임.

- 조사 주기는 매년.

- 조사 실시 기일은 5월 상순에서 7월 중순까지이나, 조사 일정이 빠듯한 것이 

해결해야할 과제의 하나로 되고 있음 (이에 관해서는 후술).

<도표 5>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의 종업원규모별 추출율

규모

산업
99-30인 29인 미만

전 산업 1/2 1/1 (전수)

출처: 厚生労働省労働基準局長「最低賃金に関する基礎調査票記入要領」p2에서 작성.

○ 조사 예산

- 해마다 약간의 변동은 있으나, 기본적으로 1년당 약 3천만엔임.

- 예산의 대부분은 위탁업자에 대한 업무위탁비임.

- 위탁사항은, 조사표 및 조사요령의 인쇄, 조사대상 사업소에의 발송, 조사표 

기입 후 노동국까지의 반송, 조사표의 에러 체크, 조사표 기재 사항의 전자 

데이터화, 조사표의 집계(단, 2016년부터의 위탁사항임, 일부 항목에 한함).

- 위탁방법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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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사항

- 크게 사업소에 관한 사항과 노동자에 관한 사항으로 이루어짐.

- 사업소에 관한 사항: 1. 주요 생산품의 명칭 혹은 사업내용, 2. 사업소의 노동자 

수, 3. 노동조합의 유무.

- 노동자에 관한 사항: 1. 성별, 2. 취업형태, 3. 연령, 4. 근속년수, 5. 직종 

혹은 일의 내용, 6. 당해년 6월분의 임금형태, 7. 당해년 6월분의 기본급액 

(추정액), 8. 당해년 6월분의 정개근수당, 통근수당, 가족수당 및 기타 수당 

(각 추정액), 9. 당해년 6월분의 월간소정노동일수, 10. 당해년 6월분의 

1일소정노동시간수.

- * 참고로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의 조사표를 <부표 2>에 게재함.

○ 중요한 용어의 정의

- 노동자에 관한 사항 중 ‘취업형태’는 ‘일반(노동자)’과 ‘파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음. 이 때 ‘파트’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1일 

소정노동시간 혹은 1주의 소정노동일수가, 당해 사업소의 일반적인 

소정노동시간 혹은 소정노동일수보다 적은 노동자. 단, 1주의 소정노동일수가 

당해 사업소의 일반적인 소정노동일수보다 적은 노동자라 할지라도 1일의 

소정노동시간이 일반적인 소정노동시간보다 긴 사람 (예를 들어 교대제 

근무자 등)은 일반노동자에 포함한다.”

- ‘기본급액 (추정액)’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노동자가 결근이나 지각, 조퇴 

등을 하지 않고 일했을 경우 지불해야 하는 기본급액. 단, 일급이나 시간급의 

경우는 1개월치의 합계가 아니라, 일액 단가 혹은 시간액 단가를 기입할 것.”

- ‘기본급’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연령, 학력, 

근속년수, 경험, 능력, 직무 등 노동자 본인 혹은 종사하는 직무에 따른 

요소에 의거해 결정 지급하는 것으로서, 임금의 기본적 부분을 차지하고, 

적용노동자 전원에게 지급되는 것. 단, 일급이나 시간급으로 일 혹은 시간에 

따라 액수가 변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자의 일액 혹은 시간액 중에서 가장 

많이 지급해야만 하는 일액 단가 혹은 시간급 단가를 기입할 것. 그리고 

피스웍(능률급)의 경우는 보통 능률로 소정노동시간 일한 경우 받는 임금액을 

시간당 금액으로 환산해 기입할 것.”

- ‘기타 수당’은 예를 들어 직책수당, 자격수당, 영업수당, 주택수당 등을 

포함함. 반면, 다음은 포함하지 않음. (A)상여금 등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단위별로 지급되는 임금, (B)시간외 수당, 조출수당, 심야수당, 휴일수당, 

숙직/일직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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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에 입각한 미만율, 영향율의 산출14)

□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확정

○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표에 기입된, ”당해년 6월분의 기본급액 (추정액)”에 

“당해년 6월분의 기타 수당 (추정액)”을 더한 금액이 월 최저임금액임,

-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표에 기입된 금액 중 당해년 6월분의 “정개근수당”, 

“통근수당” 및 “가족수당”(각 추정액)의 금액은 최저임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음.

- 이는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의 산출에 있어서 위 세가지 수당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시간급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위의 금액을 소정내 

실노동시간수로 나눈 것이 최저임금의 산출 대상 금액이 됨.

○ 결근 등이 발생할 경우 결과적으로 실노동시간수는 줄게 되나, 사업소에 대해 

당해 노동자의 “소정내 실노동시간수”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결근 

등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컨트롤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미만율, 영향율의 산출을 위한 데이터의 복원

○ 미만율, 영향율 산출은 회수한 표본수를 토대로 함. 

- 표본의 추출율은 “경제센서스 활동조사” 혹은 “경제센서스 기초조사”를 

토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산업별, 사업소규모별로 사업소 수 및 노동자 수 

각각에 대해 사전에 결정하게 되어 있음.

- 하지만, 추출율대로 표본이 회수된다는 보장은 없음. 데이터의 복원은 회수한 

표본수에 의거함.

- 회수 표본수를 모집단으로 나눈 비율의 ‘역수’를 복원배율로 함. 즉, 복원배율 = 

모집단 수 / 회수 표본수.

○ 도도부현별 데이터 복원

- 상기 복원배율에 따라 복원한 수치에 의거해 미만율, 영향율을 산출함.

- 도도부현별로 추출한 표본이 다르고 회수 표본수도 다르기 때문에, 이에 

의거한 미만율 및 영향율은 기본적으로 도도부현별로 상이하게 됨.

14) 주9 외에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 관계자 및 사이타마 지방최저임금심의회 관계자와의 인터뷰 

기록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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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만율, 영향율의 산식 (각 도도부현의 경우)

○ 미만율 = {(복원후)도도부현별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수} / {도도부현별 모집단 노동자수}.

○ 영향율 = {(복원후)도도부현별 최저임금개정후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수} / {도도부현별 

모집단 노동자수}.

□ 미만율, 영향율의 산식 (각 지역별 랭크의 경우)

○ 미만율 = {(복원후)각 지역별 랭크에 속하는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수} / {각 

지역별 랭크에 속하는 모집단 노동자수}.

○ 영향율 = {(복원후)각 지역별 랭크에 속하는, 최저임금개정후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수} / {각 지역별 랭크에 속하는 모집단 노동자수}.

□ 미만율, 영향율의 산식 (전국의 경우)

○ 미만율 = {(복원후)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수의 도도부현 전체 합계} / {모집단 

노동자수의 도도부현 전체 합계}.

○ 영향율 = {(복원후) 최저임금개정후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수의 도도부현 전체 

합계} / {모집단 노동자수의 도도부현 전체 합계}.

□ 미만율, 영향율 산출상의 특기사항

○ 도도부현별로 산출된 미만율 및 영향율을 가중평균하는 방식이 아니라, 

복원후의 해당 노동자의 숫자에 의거해 각 지역별 랭크 및 전국의 미만율, 

영향율을 산출하기 때문에, 미만율 및 영향율 산출방식에 있어서의 도도부현별 

회수율의 상이가 미치는 바이어스는 컨트롤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문제는 임금분포 작성시의 단위 (눈금)

- 전국의 미만율 및 영향율은 기본적으로 1엔 단위로 계산됨.

- 도도부현의 경우에도 1엔 단위로 임금분포를 작성하고 이에 의거해 미만율 

및 영향율을 산출하는 케이스는 적지 않고 이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음.

- 하지만 도도부현에 따라서는 5엔 단위로 임금분포를 작성하고 이에 의거해 

미만율 및 영향율을 산출하는 케이스도 있음. 이 경우에는 5엔 단위의 

임금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해 이를 1엔 단위의 임금분포로 고친 

다믐 전체 통계에 통합해 전국 단위의 임금분포를 작성하고 이에 의거해 

미만율 및 영향율을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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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특별집계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특별집계에 의해 미만율 및 영향율을 산출함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개요15)

○ 조사의 목적

- 통계법이 정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함.

- 구체적으로는 주요 산업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의 임금 실태를, 노동자의 

고용형태, 취업형태, 직종, 성, 연령, 학력, 근속년수, 경험년수 별로 명확히 

하는 것이 목적임.

○ 조사의 근거법령

- 통계법에 의한 기간 통계.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규칙”에 의거해 실시하는 조사임.

○ 조사의 연혁

- 임금구조의 실태를 상세하게 파악할 목적으로 실시되어 왔음.

- 1948년 이후 매년 실시되어 온 임금구조에 관한 일련의 조사 계열에 속함.

○ 조사대상

- 조사 범위는 전국 (단, 일부 도서는 제외).

- 산업은 일본표준산업분류에 의한 16대 산업. 즉, 광업・채석업・ 
모래자갈채취업, 건설업, 제조업, 전기・가스・열공급・수도업, 정보통신업, 

운수업・우편업, 도매업・소매업, 금융업・보험업, 부동산업・물품대여업, 

학술연구・전문기술서비스업, 숙박업・음식서비스업, 생활관련서비스업・ 
오락업(기타 생활관련서비스업 중 가사서비스업은 제외), 교육・학습지원업, 

의료・복지, 복합서비스사업, 서비스업(그밖에 분류되지 않는 것, 단, 

외국공무를 제외) 

- 사업소는 5인 이상의 상용노동자를 고용하는 민영사업소 (5-9인 규모의 

사업소에 있어서는 기업규모가 5-9인인 경우에 한함) 및　 10인 이상의 

상용노동자를 고용하는 공영사업소. 구체적으로는 도도부현, 산업 및 

사업소규모 별로 일정한 방법에 의거해 추출한 사업소를 대상으로 함.

15) 이하는 기본적으로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의 「賃金構造基本統計調査」에 의함

(http://www.mhlw.go.jp/toukei/list/chinginkouzou_b.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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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본 추출 방법

- 모집단: 16대 산업의 상용노동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소. 2014년의 

경우, 전국의 132만개 사업소, 약 4,012만명의 노동자.

- 샘플 프레임: 2014년의 경우, 민영사업소에 관해서는 “헤이세이24년 경제센서스 

활동조사”(헤이세이24년은 서력 2012년임-필자), 공영사업소에 관해서는 

“헤이세이21년 경제센서스 기초조사”(헤이세이21년은 서력 2009년임-필자), 

노동자에 관해서는 추출된 사업소의 노동자명부 및 임금대장 등에 의거함.

- 2015년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음. “헤이세이24년 경제센서스 활동조사” 

(헤이세이24년은 서력 2012년임-필자)는 도도부현, 산업 및 사업소규모별로 

사업소 수 및 노동자 수를 공표하고 있음 (보고서 말미의 <부표 5>를 참고할 

것). 이를 모집단으로 해 이하의 규정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는 것임.

- 추출 방법: (A) 사업소를 제1차추출단위, 노동자를 제2차추출단위로 하는 

층화이단(層化二段)추출법. (B) 사업소의 층화는 도도부현, 산업 및 사업소규모별로 

실시. (C) 목표 정도(精度)는 상용노동자의 1인평균 소정내급여액에 관해서 설정. 

조사결과의 활용 중요도를 고려해 기본적으로 도도부현, 표장(表章)산업 및 

사업소규모별 표준오차율을 5% 이내로 설정함.

○ 표본 추출율

- 사업소추출율은 도도부현, 산업 및 사업소규모별로 설정.

- 노동자추출율은 100인 이상 사업소의 경우는 산업 및 사업소규모별로 설정, 

100인 미만 사업소의 경우는 사업소규모별로 설정.

- 노동자추출시 노동자를 “정사원/정직원”, “정사원/정직원 이외”, “임시노동자”의 

세 그룹으로 나눈 후 그룹별로 무작위추출.

- 상용노동자 (정사원/정직원 및 정사원/정직원 이외)의 표본 추출율은, 우선 

사업소규모 499인 이하의 경우는 <도표 6>과 같이 기본적으로 29인 이하는 

전수 조사, 30-99인은 2분의 1, 그리고 100-499인은 5분의 1로 규정되어 

있음.

- 다음으로 사업소규모 500인 이상의 경우는, <도표 7>, <도표 8> 및 <도표 

9>와 같이 산업별로 추출율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음.

- 한편 임시노동자의 추출율은 <도표 10>와 같음. 상용노동자수가 5-9인 

사업소의 경우는 추출율 1분의 1. 즉 임시노동자 전원에 대해 기입함을 

원칙으로 함. 상용노동자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소의 경우는 추출율 2분의 1, 

즉 임시노동자의 절반에 대해 기입함을 원칙으로 함. 단, 임시노동자의 추출 

노동자수는 최대 250인까지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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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산업
15,000인 이상

5,000

-14,999인

1,000

-4,999인

500-

999인

광업・채석업・모래자갈채취업

1/90

1/20 1/10 1/8

건설업 1/60 1/30 1/25

식료품제조업 1/40 1/20 1/20

음료・담배・사료제조업 1/40 1/20 1/20

섬유공업 1/60 1/15 1/15

목재・목제품제조업 (가구를 제외) 1/20 1/20 1/15

가구・장비품제조업 1/20 1/20 1/15

펄프・종이・종이가공품제조업 1/30 1/25 1/10

인쇄・동(同)관련업 1/30 1/15 1/10

화학공업, 석유제품・석탄제품제조업 1/40 1/30 1/20

플라스틱제품제조업 (별지 게재를 제외) 1/30 1/15 1/15

고무제품제조업 1/30 1/20 1/15

피혁・동(同)제품・모피제조업 1/20 1/20 1/15

요업・토석제품제조업 1/40 1/20 1/15

철강업 1/60 1/35 1/20

비철금속제조업 1/30 1/20 1/15

금속제품제조업 1/40 1/20 1/20

- 2014년의 경우, 추출한 사업소수는 약 7만8천 사업소, 추출한 노동자수는 약 

170만명.

<도표 6> 상용노동자의 표본 추출율 (사업소규모 499인 이하의 경우)

규모

산업
100-499인 30-99인 10-29인 5-9인

전산업

(단 광업・채석업・모래자갈채취업을 제외함)
1/5 1/2 1/1 (전수) 1/1 (전수)

광업・채석업・모래자갈채취업 1/4 1/2 1/1 (전수) 1/1 (전수)

출처: 厚生労働省大臣官房統計情報部「平成27年賃金構造基本統計調査　調査票記入要領」p18

(http://www.mhlw.go.jp/toukei/itiran/roudou/chingin/kouzou/detail/dl/detail-05.pdf).

<도표 7> 상용노동자의 표본 추출율 

(사업소규모 500인 이상의 경우, 광업, 건설업,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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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산업
15,000인 이상

5,000

-14,999인

1,000

-4,999인

500-

999인

범용기계기구제조업 1/60 1/35 1/25

생산용기계기구제조업 1/60 1/35 1/25

업무용기계기구제조업 1/60 1/35 1/25

전자부품・디바이스・전자회로제조업 1/60 1/35 1/25

전자기계기구제조업 1/60 1/35 1/25

정보통신기계기구제조업 1/60 1/35 1/25

유송용기계기구제조업 1/60 1/35 1/25

기타제조업 1/30 1/15 1/15

규모

산업
15,000인 이상

5,000

-14,999인

1,000

-4,999인

500-

999인

전기업

1/90

1/80 1/40 1/15

가스업, 열공급업 1/30 1/15 1/10

수도업 1/35 1/35 1/15

통신업, 방송업 1/70 1/40 1/15

정보서비스업, 인터넷부수서비스업 1/80 1/40 1/15

영상・음성・문자정보제작업 1/40 1/15 1/15

철도업 1/40 1/35 1/15

도로여객수송업 1/40 1/40 1/20

도로화물수송업 1/60 1/40 1/20

수운업, 항공운수업 1/30 1/15 1/15

창고업 1/40 1/20 1/15

운수에 부대하는 서비스업 1/40 1/20 1/20

우편업 (신서(信書)편사업을 포함) 1/70 1/40 1/15

출처: 厚生労働省大臣官房統計情報部「平成27年賃金構造基本統計調査　調査票記入要領」p18

(http://www.mhlw.go.jp/toukei/itiran/roudou/chingin/kouzou/detail/dl/detail-05.pdf).

<도표 8> 상용노동자의 표본 추출율 

(사업소규모 500인 이상의 경우, 도매업 및 소매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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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산업
15,000인 이상

5,000

-14,999인

1,000

-4,999인

500-

999인

각종상품도매업 1/40 1/20 1/15

섬유・의복등도매업 1/40 1/15 1/15

음식료품도매업 1/40 1/25 1/15

건축재료, 광물・금속재료등도매업 1/40 1/20 1/15

기계기구도매업 1/40 1/25 1/15

기타도매업 1/40 1/25 1/15

각종상품소매업 1/60 1/35 1/10

직물・의복・소품소매업 1/80 1/40 1/20

음식료품소매업 1/80 1/30 1/20

기계기구소매업 1/80 1/40 1/20

기타소매업, 무점포소매업 1/80 1/40 1/20

은행업 1/80 1/40 1/20

협동조직금융업 1/30 1/25 1/15

대금업, 그레딧카드업등  비예금신용기관 1/80 1/20 1/15

금융상품거래업, 금융선물거래업 1/20 1/15 1/10

보조적금융업등 1/80 1/20 1/15

보험업

(보험매개대리업, 보헙서비스업을 포함)
1/80 1/35 1/20

부동산거래업 1/30 1/30 1/10

부동산임대업・관리업 1/30 1/30 1/10

물품임대업 1/30 1/30 1/10

출처: 厚生労働省大臣官房統計情報部「平成27年賃金構造基本統計調査　調査票記入要領」p19

(http://www.mhlw.go.jp/toukei/itiran/roudou/chingin/kouzou/detail/dl/detail-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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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산업
15,000인 이상

5,000

-14,999인

1,000

-4,999인

500-

999인

학술・개발연구기관

1/90

1/70 1/40 1/20

전문서비스업

(다른 산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

기술서비스업

(다른 산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

1/40 1/30 1/25

광고업 1/20 1/20 1/15

숙박업 1/20 1/20 1/10

음식점 1/30 1/30 1/15

테이크아웃・배달음식서비스업 1/80 1/30 1/20

세탁・이용・미용・목욕탕업 1/40 1/40 1/10

기타 생활관련서비스업 1/80 1/40 1/15

오락업 1/40 1/15 1/15

학교교육 1/60 1/15 1/15

기타 교육, 학습지원업 1/60 1/30 1/25

의료업 1/60 1/25 1/15

보건위생, 사회보험・사회복지・개호사업 1/40 1/20 1/10

우편국 1/80 1/40 1/25

협동조합 (다른 산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 1/80 1/15 1/15

폐기물처리업 1/80 1/40 1/25

자동차정비업 1/30 1/30 1/10

기계등수리업 (별지 게재를 제외) 1/30 1/30 1/25

직업소개・노동자파견업, 기타 사업서비스업 1/60 1/25 1/25

정치・경제・문화단체, 종교, 기타서비스업 1/70 1/40 1/20

<도표 9> 상용노동자의 표본 추출율 

(사업소규모 500인 이상의 경우, 숙박업 및 음식서비스업 등)

출처: 厚生労働省大臣官房統計情報部「平成27年賃金構造基本統計調査　調査票記入要領」p20

(http://www.mhlw.go.jp/toukei/itiran/roudou/chingin/kouzou/detail/dl/detail-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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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0> 임시노동자의 표본 추출율

규모

산업
10인 이상 5-9인

전 산업 1/2 1/1 (전수)

출처: 厚生労働省大臣官房統計情報部「平成27年賃金構造基本統計調査　調査票記入要領」p20

(http://www.mhlw.go.jp/toukei/itiran/roudou/chingin/kouzou/detail/dl/detail-05.pdf).

○ 조사사항

- 사업소에 관한 사항: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주요한 생산품의 명칭 혹은 

사업내용, 사업소의 고용형태별 노동자수, 기업전체의 상용노동자수, 

신규학졸자의 초임금액 및 채용 인원 (단 민영사업소에 한함).

- 노동자에 관한 사항: 노동자의 번호 혹은 성명, 성(性), 고용형태, 

취업형태(단 상용노동자에 한함), 최종학력, 연령, 근속년수, 노동자의 

종류(단 제조업 등의 상용 10인 이상 고용 사업소의 상용노동자에 한함), 

직위 (단 상용 100인 이상 고용 사업소의 상용노동자에 한함), 직종, 

경험년수, 실노동일수, 소정내 실노동시간수, 초과 실노동시간수,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하는 현금급여액, 초과노동급여액, 통근수당 및 정개근수당과 

가족수당 (제조업의 상용 99인 이하 고용 사업소의 상용노동자 및 도소매업 

등의 상용 29인 이하 고용 사업소의 상용노동자에 한함)16), 조사전년 

1년간의 상여금 및 기말수당등의 특별급여액.

- * 참고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조사표 사업소표” 및 “임금구조기본통계 

조사 조사표 개인표”를 <부표 3> 및 <부표 4>에 게재함.

○ 조사시기

- 조사 실시는 7월1일에서 7월31일까지.

- 노동자의 고용형태/취업형태 등은 조사년의 6월 30일 현재, 노동자의 급여액 

등은 조사년의 6월1일에서 6월30일까지의 1개월분을 조사.

- 상여금, 기말수당등 특별급여액에 관해서는 조사전년의 1월1일에서 

12월31일까지의 1년간의 금액을 조사.

○ 조사방법

- 조사 실시계통은 “후생노동성 대신관방 통계정보부- 도도부현 노동국– 

노동기준감독서– 통계조사원- (사업소등) 보고자”임.

16) 이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금액을 산출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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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는 도도부현 노동국 및 노동기준감독서의 직원 또는 통계조사원이 

조사표를 배부하고 대상 기업소가 기입한 조사표를 회수함.

○ 조사표 기입방식

- 자계식

○ 집계 및 추계 방법

- 집계는 독립행정법인 통계센터에 위탁.

- 추계는 기본적으로 추출율의 역수, 즉 복원배율에 의함17)

○ 조사결과

- 인터넷에 공표

○ 조사예산

- 미상

○ 중요한 용어의 정의

- ‘상용노동자’: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A)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노동자, (B)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해 고용된 노동자, (C) 일일 혹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고용된 노동자 중 조사년의 4월 및 5월에 각각 

18일 이상 고용된 노동자.

- ‘임시노동자’: 상기 상용노동자에 해당되지 않는 노동자.

- ‘고용형태’: 크게 상용노동자 및 임시노동자로 구분. 상용노동자는 다시 

(A)“정사원/정직원”과 “정사원/정직원 이외” 및 (B)“고용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노동자”와 “고용기간을 정해 고용된 노동자”로 구분함. 상용/임시 및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자의 기본적인 구분은 <도표 11>과 같음.

- ‘취업형태’: 상용노동자를 ‘일반노동자’와 ‘단시간노동자’로 구분. 일반 노동자는 

“단시간노동자 이외의 노동자”. 단시간노동자는 “1일 소정노동시간이 

일반노동자보다 짧거나, 1일의 소정노동시간이 일반노동자와 같더라도1주의 

소정노동일수가 일반노동자보다 적은 노동자”를 말함.

-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하는 현금급여액”: 노동계약, 노동협약 혹은 사업소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전에 정해진 지급조건, 산정방법에 따라 6월분으로 

지급된 현금급여액. 실지급액이 아니라 소득세, 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이전 금액. 현금급여액에는 기본급, 직무수당, 정개근수당, 통근수당, 

17) 추계방법에 관해서는 후생노동성의 관련 페이지를 참조.

(http://www.mhlw.go.jp/toukei/list/dl/chingin_zenkoku_b-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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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등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초과노동급여액도 포함됨. 산정 단위가 

1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인 급여항목의 경우 6월에 지급된 것은 포함됨. 

또한 지불이 체연되더라도 6월분으로 계산되어 있는 것은 포함됨. 다만 

급여개정 (임금인상 등)에 따른 5월분이전에 대한 추급액은 포함되지 않음. 

현물급여는 포함되지 않음.

-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하는 현금급여액의 1시간당 액수”: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하는 현금급여액을 실노동시간수 (소정내 실노동시간수와 초과 

실노동시간수의 합계)로 나눈 것.

- ‘소정내급여액’: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하는 현금급여액에서 초과노동 

급여액을 뺀 액수.

<도표 11> 노동자의 구분

정사원・정직원인가

고용기간의 제한 없이 

고용되어 있음

1개월을 넘는 기간을 

정해 고용되어 있음

4월과 5월에 각각 18일 

이상 고용되어 있음
No No

상용노동자 임시노동자

Y
e
s

Y
e
s

Y
e
s

N
o

Y
e
s

N
o

정사원・정직원　외정사원・정직원

출처: 厚生労働省大臣官房統計情報部「平成27年賃金構造基本統計調査　調査票記入要領」p4

(http://www.mhlw.go.jp/toukei/itiran/roudou/chingin/kouzou/detail/dl/detail-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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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특별집계에 입각한 미만율, 영향율의 산출18)

□ 특별집계의 대상 항목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가 통상적으로 집계, 발표하는 항목 외에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임금액을 특별히 집계.

○ 제조업의 상용 99인 이하 고용 사업소 및 도소매업 등의 상용 29인 이하 고용 

사업소의 노동자의 임금 항목을 ‘1엔 단위’로 특별히 집계.

○ 다만 상용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함. 즉, 임시노동자는 특별집계 대상에서 

제외함.

□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확정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 관한 조사표 개인표”에 기입된 “정해진 바에 따라 

지급하는 현금급여액” 중에서 다음의 제수당액, 즉, 초과노동급여액, 

정개근수당, 통근수당, 가족수당을 모두 제외한 금액.

○ 이는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의 산출에 있어서 초과노동급여액은 물론이고 

정개근수당, 통근수당, 가족수당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시간급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위의 금액을 소정내 

실노동시간수로 나눈 것이 최저임금의 산출 대상 금액이 됨.

○ 결근 등이 발생할 경우 결과적으로 실노동시간수는 줄게 되나, 사업소에 대해 

당해 노동자의 “소정내 실노동시간수”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결근 

등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컨트롤된다고 할 수 있음.

□ 미만율, 영향율의 산출을 위한 데이터의 복원

○ 우선 추출한 표본을 본래의 추출율의 역수에 의거해 복원함. 즉 복원배율은 

추출율의 역수임.

○ (본래의 통계에서 임시노동자를 제외하고) 복원한 결과, 미만율, 영향율 산출의 

레퍼런스 대상이 되는 모집단은 약 3천만명으로 됨.

18) 주15 외에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 관계자 및 사이타마 지방최저임금심의회 관계자와의 인터뷰 

기록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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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원에 있어서 사업소규모별 혹은 임금계급별로 특별한 조작 (예를 들어 5-9인 

규모에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최저임금 주변의 임금계급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등)을 가하는 일은 없음. 본래의 추출율 및 복원배율을 그대로 사용함.

□ 미만율, 영향율의 산식 (각 도도부현의 경우)

○ 미만율 = {(복원후)도도부현별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수} / {도도부현별 모집단 

노동자수}

○ 영향율 = {(복원후)도도부현별 최저임금개정후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수} / 

{도도부현별 모집단 노동자수}

□ 미만율, 영향율의 산식 (각 지역별 랭크의 경우)

○ 미만율 = {(복원후)각 지역별 랭크에 속하는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수} / {각 

지역별 랭크에 속하는 모집단 노동자수}

○ 영향율 = {(복원후)각 지역별 랭크에 속하는, 최저임금개정후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수} / {각 지역별 랭크에 속하는 모집단 노동자수}

□ 미만율, 영향율의 산식 (전국의 경우)

○ 미만율 = {(복원후)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수의 전국계} / {모집단 노동자수의 

전국계}

○ 영향율 = {(복원후) 최저임금개정후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수의 전국계} / 

{모집단 노동자수의 전국계}

바. “최저임금의 이행확보에 관한 감독지도 결과”에 의한 미만율의 산출19)

□ “최저임금의 이행확보에 관한 감독지도 결과”의 개요

○ 각 도도부현 노동국은 최저임금의 실시 상황을 감독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의 이행확보에 관한 감독지도 결과”(「最低賃金の履行確保に関する 

監督指導結果」) 혹은 “최저임금의 이행확보에 주안점을 둔 감독지도 결과” 

(「最低賃金の履行確保を主眼とする監督指導結果」)를 통계자료로 작성하고 

있음.

19) 주9 외에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 관계자 및 사이타마 지방최저임금심의회 관계자와의 인터뷰 

기록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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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후생노동성이 규정하는 “업무통계”의 일환이나, 전국 단위의 체계적인 

통계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이라기보다는, 매년 도도부현 노동국이 작성하는 

“감독년보(年報)” 중의 해당 사항을 정리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각 도도부현 노동국 및 산하 노동기준감독서(署)는 매년 연간감독계획을 

책정하고 이에 의거해 노동감독을 실시하는데, 이 때 과거 위반율이 높았던 

곳이나 현재 미만율이 높은 곳을 중점적인 타겟으로 설정해 노동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료로 작성해 보고하는 것임.

○ 각 도도부현 노동국의 지도 결과를 취합해 후생노동성이 전국 단위의 통계를 

작성함.

- 단, 각 도도부현 노동국이 독자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단순 집계한 의미를 

넘지 못함.

- 각 도도부현 노동국이 타겟으로 설정하는 산업이나 사업소규모가 다르고, 또 

도도부현에 따라 노동감독이 실시되는 강도와 실효성도 다르기 때문에, 

감독지도 결과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음.

□ “최저임금의 이행확보에 관한 감독지도 결과”에 의한 미만율의 측정

○ 상기 감독지도 결과 중 하나로 “(최저임금 지불의무) 위반율” 및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수의 비율”이 있음.

○ “(최저임금 지불의무) 위반율”의 측정

- “위반율”의 산식: 위반율 = {최저임금 지불의무 위반 사업장 수} / 

{감독실시 사업장 수 합계}

- 2015년 현재 상기 위반율은 11.6%임. 사업장 수 비율이므로 높게 나타남.

○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수의 비율”의 측정

-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수의 비율”의 산식: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수의 비율 = 

{감독실시 사업장에서 드러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수} / {감독실시 

사업장의 노동자 수 합계} 

- 2015년 현재 상기 비율은 3.3%임.

- 근래의 최저임금의 이행확보를 주안으로 하는 감독지도 결과에서 드러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수 비율의 추이를 나타내면 <도표 12>와 같음.

- 최저임금이 빠른 속도로 상승함에 따라, 당해 비율 또한 점차 높아져 왔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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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최근 들어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의 미만율보다 상당히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임. (그 이유에 대해서는 후술.)

<도표 12> 최저임금의 이행확보를 주안으로 하는 감독지도 결과에서 드러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수의 비율”의 추이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상황

년
감독실시 사업장의 노동자수 

(인)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수

(인)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수의 비율 

(%)

2006 149,523 2,376 1.6

2007 299,402 4,241 1.4

2008 310,782 4,081 1.3

2009 150,126 3,393 2.3

2010 192,080 3,482 1.8

2011 201,362 5,275 2.6

2012 185,260 4,056 2.2

2013 190,386 4,079 2.1

2014 182,548 5,716 3.1

2015 161,377 5,262 3.3

출처: 厚生労働省「平成27年度中央最低賃金審議会目安に関する小委員会(第２回)資料」2015年7月 

15日.(http://www.mhlw.go.jp/file/05-Shingikai-11201250-Roudoukijunkyoku-Roudoujoukenseisakuk

a/0000051328.pdf).

본래는, 厚生労働省.「最低賃金の履行確保を主眼とする監督指導結果」（平成17年度～ 平成26年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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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단위의 미만율 및 영향율의 측정: 사이타마현의 사례20)

가. 지방최저임금심의회 차원의 논의

□ 지방최저임금심의회 사무국이 제공하는 지역별 최저임금 관련 자료21)

○ 상기 기준 소위원회 심의 시 참고로 제출되었던 통계 자료 및 배포자료 외에 

사이타마현을 포함한 광역경제권 (관동(関東)경제권)에 관한 자료를 배포 

(2012년의 경우)

- 자료1: “전국 재무국 관내경제정세보고개요”

- 자료2: “2012년도 제2회 전국 재무국장회의석상 배포자료”

- 자료3: “지역경제보고”

○ 사이타마현에 관한 자료 (2012년의 경우)

- “사이타마현 주요경제지표”

- “사이타마현내의 2012년 춘투 임금인상요구 타결상황”

- “2012년 춘투 임금인상의 각 기관별 집계상황 (가중평균)”

- “사이타마현내의 2012년도 임금인상상황”

- “최근의 최저생활비의 년도별 변화 (생활보호법 기준에 의함)”

- “생활보호와 최저임금의 비교에 관해 (2010년도, 사이타마현)”

- “사이타마지역 노동정세의 상황”

- “(사이타마현내) 최저임금 이행확보에 관한 감독지도 결과 (2012년 

1월-3월)” 

- “최저임금액이상을 지불하지 않은 이유의 추이”. 이는 최저임금 미만액을 

지불하고 있는 사업주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조사임.

- “법인기업 경기예측조사 (2012년 4-6월기 조사) 사이타마 분(分)”

20)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2016년 4월에 이루어진 인터뷰 기록에 의거함. 다만, 사이타마현 최저임금심의회의 

의사록은 인터넷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의 입수가 용이하지 않음. 따라서 관련된 데이터는 

2012년 인터뷰에 의거해 작성한 기존의 메모 및 당시 입수한 자료 등을 활용함. 이들 자료는 수치는 이전 

것이나, 데이터의 기본적인 골격은 변하지 않아, 현 시점에서도 충분히 유용함. 한편 사이타마 

지방최저임금심의회의 심의자료와 관련된 내용에 관해서는 2012년의 인터뷰 기록을 토대로 작성한 

우종원(2012)을 참조했음.

21) 전게 우종원(2012) pp. 9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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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타마현의 기업도산상황”

- “기업경영동향조사 (2012년 4월 실시) 조사결과”

- “사이타마현내 기업경영동향조사 (2012년 4-6월기)”

- “2012년도 사이타마현 최저임금실태조사결과”

“사이타마현 지역최저임금 영항율, 인상율 조견표”, “사이타마현 최저임금 

적용노동자의 계층별 시간당 임금분포”, “사이타마현 지역최저임금 

적용노동자 누적도수분포도”

- “최저임금 영향율 (사이타마현)”

○ 상기 “최저임금액이상을 지불하지 않은 이유의 추이”에 의하면, 2012년도 현재 

상위 3번째까지의 이유와 이에 해당하는 사업소 비율은 다음과 같음22).

-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자체를 몰랐다”: 사업소비율 34.8%

- “최저임금이 개정된 것은 알았지만 이에 맞춰 임금을 개정하지 않았다”: 

사업소비율 16.7%

- “매출 감소, 비용 증가 때문에 최저임금을 지불할 수가 없었다”: 사업소비율 

13.6%

□ 지방최저임금심의회 사무국이 제공하는 산업별 최저임금 관련 자료23)

○ 사이타마현의 경우 일본표준산업분류에 의거한 중분류 혹은 소분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6개의 업종에 대해 산업별 최저임금이 설정되고 있음

- 비철금속제조업

- 전자부품・디바이스・전자회로, 전기기계기구, 정보통신기계기구제조업

-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 광학기계기구・렌즈, 시계・동(同)부분품제조업

- 각종부품소매업

- 자동차소매업

○ 이들 산업별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자료가 제공됨 (2012년의 

경우).

- “사이타마현 최저임금의 추이” (지역/특정최저임금)

22) 埼玉県労働局「最低賃金額以上を支払っていなかった理由の推移」各年度. 

본래 자료는 埼玉県労働局「地域別最低賃金違反事業場に対する調査結果」各年度.

23) 전게 우종원(2012) pp. 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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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특정최저임금 일람 (관계 6업종) ”

- “최저임금개정에 수반되는 미만율 및 영향율의 추이” (지역/특정최저임금)

- 상기 “임금개정 상황조사”(賃金改定状況調査)의 ‘제 1표’에서 ‘제4표②’까지 

- “소정내급여 (산업별, 규모별)의 동향”

- “소정내노동시간 (산업별, 규모별)의 동향”

- “사이타마현내의 2012년 하기상여금 요구 타결상황 최종집계”

- “관동(関東)지역 광공업생산활동 (2012년 6월 속보)”

- “관내 대형소매점 판매동향”

- “기업도산상황”

- “사이타마현 사반기 경영동향조사(2012년 4-6월)”

- “사이타마시, 전국, 도쿄의 생선식품을 제외한 종합물가지수동향”

- “사이타마지역 노동정세의 상황”

- “2012년도 사이타마현 최저임금실태조사결과”

상기 “사이타마현 지역최저임금 영항율, 인상율 조견표”, “사이타마현 

최저임금 적용노동자의 계층별 시간당 임금분포”, “사이타마현 지역최저임금 

적용노동자 누적도수분포도”를 특정최저임금의 여섯개 업종별로 집계

- “임금특성치 일람 (사이타마현)”

나. 지방단위의 미만율 및 영향율의 측정

□ 최저임금과 관련한 독자적인 조사

○ 최저임금과 관련해 사무국 기능을 통괄하는 사이타마노동국 노동기준부가 

독자적으로 실시해 활용하는 조사는 상기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임

○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의 실시

- “헤이세이26년 경제센서스 기초조사”에 의하면,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 

대상이 되는 사업소수는 약 7,400개임.

- 2014년에는 이 중 약 5천개 사업소를 추출해 조사표를 우송했음.

- 2015년도의 경우, 예산 삭감의 영향으로 약 3,500개 사업소를 추출해 조사표를 

우송함.

- 산업별로 몇 개의 사업소를 추출할지에 관해서는 후생노동성에서 정해 

시달하는 지침에 따름. (이 지침은 공개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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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별로 추출된 사업소의 종업원 규모별 추출율은 전게 <도표 5>에서 

나타낸 바와 같음.

- 2015년도의 경우, 이 중 약 1,300개 사업소로부터 조사표를 회수.

- 회수율이 높지 않으나, 이는 현 내에 소규모사업소와 가족경영사업소가 많이 

모여있어, 이들 사업소의 회답 비율이 낮은 때문으로 여겨짐.

□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에 의거한 미만율 및 영향율의 산출

○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확정, 미만율 및 영향율의 산출을 위한 데이터의 

복원, 미만율 및 영향율의 산식은 위에서 설명한 전국 단위의 방식과 다름 

없음.

○ 산업별 최저임금 (특정최저임금)의 경우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미만율 및 

영향율을 산출함. 즉, 업종별로 회수한 표본수를 토대로 정해진 복원배율에 

따라 복원한 후, 

- 당해 업종의 현행 최저임금 미만자수를 당해 업종에 속하는 모집단 

노동자수로 나누어 미만율을 산출함.

- 당해 업종의 최저임금개정후 최저임금 미만자수를 당해 업종에 속하는 

모집단 노동자수로 나누어 영향율을 산출함.

○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됨 (2012년의 경우임)24)

- “사이타마현 지역최저임금 영항율, 인상율 조견표” (<도표 13>): 1엔 단위로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어느 정도의 노동자가 영향을 받을 것인지를 

시뮬레이션 한 자료. 최저임금 바로 근처에 상당히 많은 노동자가 모여 있어 

이 부근의 영향율이 큰 것을 알 수 있음.

- 이 때 최저임금의 “사업소규모별 영향율”도 제시됨 (<도표 14>): 경향적으로 

1-29인 규모와 30-99인 규모의 영향율이 많이 달라, 일정 규모 이상 

사업소의 경우 최저임금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소규모 사업소 가운데서도 1-9인과 10-29인과는 특히 최저임금 

주변에서 영향율의 차이가 많이 나, 사업소가 영세할수록 최저임금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 동시에 최저임금의 “지역별 영향율”도 제시됨 (<도표 15>) : 최저임금의 

영향율은 같은 현 내에서도 지역별로 다르고, 지역별 영향 또한 최저임금의 

수준에 따라 미묘하게 다르게 나타나, 최저임금의 영향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지역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함.

24) 2011년 시행되어 이 당시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사이타마현의 지역별 최저임금은 759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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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타마현 최저임금 적용노동자의 계층별 시간당 임금분포” (<도표 16>): 

최저임금의 미만율과 영향율을 검토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로서의 의미를 

지님. 현행 최저임금의 차상위 계급에 다수의 노동자들이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사이타마현 지역최저임금 적용노동자 누적도수분포도” (<도표 17>) : 전체 누적 

분포의 “제1・20분위”에 위치하고 있는 노동자가 적지 않아, 최저임금을 통한 

빈곤 해소 및 격차 축소가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음을 보여줌.

- 이와 함께 상기 자료와 관련이 깊은 최저임금의 “사업소규모별 특성치” 및 

“지역별 특성치”도 동시에 제시됨 (<도표 18> 및 <도표 19>) : 임금 분포에 

있어 사업소규모별, 지역별로 격차가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냄.

- “최저임금개정에 수반되는 미만율 및 영향율의 추이” (지역/특정최저임금)

- 특정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여섯개 사업분야별로 집계한, “사이타마현 최저임금 

영항율, 인상율 조견표”, “사이타마현 최저임금 적용노동자의 계층별 시간당 

임금분포”, “사이타마현 지역최저임금 적용노동자 누적도수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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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3> 사이타마현 지역최저임금 영향율, 인상율 조견표 (2012년도)

최저임금
인상액

영향율
액 (엔) 인상율 (%)

출처: 平成24年度埼玉地方最低賃金審議会에 제출된 자료.

본래는 埼玉県労働局「埼玉県最低賃金実態調査」（平成２４年度）의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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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4> 사이타마현 최저임금의 사업소규모별 영향율

출처: 平成24年度埼玉地方最低賃金審議会에 제출된 자료.

본래는 埼玉県労働局「埼玉県最低賃金実態調査」（平成２４年度）의 결과임.

주: “24년도”는 서력 2012년도, “23년도”는 서력 2011년도, “22년도”는 서력 2010년도임.

<도표 15> 사이타마현 최저임금의 지역별 영향율

출처: 平成24年度埼玉地方最低賃金審議会에 제출된 자료.

본래는 埼玉県労働局「埼玉県最低賃金実態調査」（平成２４年度）의 결과임.

주: “24년도”는 서력 2012년도, “23년도”는 서력 2011년도, “22년도”는 서력 2010년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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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6> 사이타마현 최저임금 적용노동자의 계층별 시간당 임금분포

출처: 平成24年度埼玉地方最低賃金審議会에 제출된 자료.

본래는 埼玉県労働局「埼玉県最低賃金実態調査」（平成２４年度）의 결과임.

주: 2011년 시행되어 이 당시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사이타마현의 지역별 최저임금은 759엔임. 따라서 

그래프 속에서도 ‘750엔’과 ‘760엔’ 대의 막대가 붉게 표시되어 있음.

<도표 17> 사이타마현 지역최저임금 적용노동자 누적도수분포도

출처: 平成24年度埼玉地方最低賃金審議会에 제출된 자료.

본래는 埼玉県労働局「埼玉県最低賃金実態調査」（平成２４年度）의 결과임.

주: 그래프의 왼쪽부터 ‘제 1・20분위 수’, ‘제 1・10분위 수’, ‘제 1・4분위 수’, 그리고 ‘중위수’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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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8> 사이타마현 최저임금의 사업소규모별 특성치

출처: 平成24年度埼玉地方最低賃金審議会에 제출된 자료.

본래는 埼玉県労働局「埼玉県最低賃金実態調査」（平成２４年度）의 결과임.

주: “24년도”는 서력 2012년도, “23년도”는 서력 2011년도, “22년도”는 서력 2010년도임.

<도표 19> 사이타마현 최저임금의 지역별 특성치

출처: 平成24年度埼玉地方最低賃金審議会에 제출된 자료.

본래는 埼玉県労働局「埼玉県最低賃金実態調査」（平成２４年度）의 결과임.

주: “24년도”는 서력 2012년도, “23년도”는 서력 2011년도, “22년도”는 서력 2010년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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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의 이행확보에 관한 감독지도 결과”

○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는 사이타마노동국 관할 내 노동기준감독서의 지도 

결과에 토대한, 사이타마현의 “최저임금의 이행확보에 관한 감독지도 결과”가 

제시됨.

○ 감독지도 결과의 하나인 “(최저임금 지불의무) 위반율” 및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수의 비율”의 측정 방법은 전술한 바와 같음.

- “위반율”의 산식: 위반율 = {최저임금 지불의무 위반 사업장 수} / 

{감독실시 사업장 수 합계}

-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수의 비율”의 산식: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수의 비율 = 

{감독실시 사업장에서 드러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수} / {감독실시 

사업장의 노동자 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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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방식에 따른 미만율 및 영향율의 상이25)

가.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특별집계의 상이

□ 두 조사간의 이동(異同)

○ 크게 보아 두 조사에 있어 미만율은 크게 다르지 않음

- 전게 <도표 1>과 <도표 2>를 참조

○ 하지만 영향율은 상당한 차이가 있음

- 전게 <도표 1>과 <도표 2>를 참조

□ 상이의 원인

○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정규분포곡선을 그리고 있지 않은 위에, 두 조사의 

표본 성격이 다른 것이 영향율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기본적인 원인인 것으로 

사료됨.

○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분포

-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분포곡선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차상위/차차상위 계급에 집중되는 분포곡선을 그리는 경향이 있음.

- 예를 들어 2015년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특별집계에 의한 사이타마현의 

임금분포는 <도표 20>에서 보듯, 최저임금 785엔의 바로 위 쪽인 800-900엔 

대에 집중되어 있음.

- 몇몇 지역에서는 이런 경향이 더욱 뚜렷해, 오사카부와 같은 경우는 <도표 

21>에서 보듯 최저임금 819엔에 바로 인접한 임금대에 밈금분포의 피크가 

위치하고 있음.

○ 두 조사간 표본의 상이

- 이처럼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최저임금대를 경계로 심하게 단층이 진 

분포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 두 조사간의 표본의 상이가 

영향율의 차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는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업소를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주변에 위치한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적게 파악될 

가능성이 큼.

25) 이하는 주로 관계자들과의 인터뷰에 의거해 고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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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비해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는 주로 저임금 노동자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어 최저임금 주변에 위치한 노동자를 다수 포함함. 결과, 위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특별집계에 의한 임금분포곡선보다 더 경사진 형태로 

최저임금 차상위 계급 혹은 차차상위 계급에 많은 수가 집중하는 

임금분포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큼.

- 따라서 미만율은 비슷하게 산출되지만, 영향율의 경우는, 특히 전 해에 

비교해 당해 해의 최저임금 인상폭이 클 경우,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 의한 

영향율은 높지 않은 반면, 최저임금의 차상위/차차상위 계급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는,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에 의한 영향율은 높게 나오는 

결과가 얻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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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0> 사이타마현의 임금분포 (2015년)

출처: 厚生労働省「平成27年度中央最低賃金審議会目安に関する小委員会（第2回）資料」

２０１５年７月１５日のうち「資料No.４　賃金分布に関する資料」. 본래는, 厚生労働省 

「平成26年賃金構造基本統計調査特別集計」의 결과임.

(http://www.mhlw.go.jp/file/05-Shingikai-11201250-Roudoukijunkyoku-Roudoujoukenseisakuka/000

0091656.pdf)

주: 2014년 10월에 발효된 사이타마현의 지역별 최저임금액은 785엔임 (그래프 속에 구체적으로 수치가 표

기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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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1> 오사카부의 임금분포 (2015년)

출처: 厚生労働省「平成27年度中央最低賃金審議会目安に関する小委員会（第2回）資料」 

２０１５年７月１５日のうち「資料No.４　賃金分布に関する資料」. 본래는, 厚生労働省 

「平成26年賃金構造基本統計調査特別集計」의 결과임.

(http://www.mhlw.go.jp/file/05-Shingikai-11201250-Roudoukijunkyoku-Roudoujoukenseisakuka/000

0091656.pdf)

주: 2014년 10월에 발효된 오사카현의 지역별 최저임금액은 819엔임 (그래프 속에 구체적으로 수치가 

표기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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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와 “최저임금의 이행확보에 관한 감독지도 

결과”의 상이

□ 두 조사간의 이동(異同)

○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에 의한 미만율 (전게 <도표 1>)과 “최저임금의 

이행확보에 관한 감독지도 결과”의 미만율 (상기 <도표 12>)을 비교하면, 

후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상이의 원인

○ 첫째는,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가 무작위조사임에 반해, “최저임금의 

이행확보에 관한 감독지도 결과”는 ‘작위적’인 조사이기 때문임. 즉 후자의 

조사는 (A)과거에 위반율이 높았던 업종이나 사업소, (B)현재 미만율이 높은 

업종이나 사업소를 타겟으로 실시되는 조사임. 따라서 후자의 미만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발생함.

○ 둘째, 조사 시기가 다르기 때문임. “최저임금의 이행확보에 관한 감독지도 

결과”는 해당하는 해의 최저임금이 결정되어 2개월 정도가 지난 후 (보통은 

12월경)에 실시되는 조사에 의한 것임. 이에 반해,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는 

최저임금이 효력을 발휘한 다음 해의 6월, 그것도 보통은 기업 단위로 

임금인상이 이루어진 이후에 실시되는 조사임. 따라서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에 의한 미만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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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만율 및 영향율 측정을 둘러싼 과제 및 시사점

가. 미만율 및 영향율 측정을 둘러싼 과제26)

□ 적절한 표본수의 확보

○ 미만율 및 영향율 측정의 토대가 되는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의 표본수가 

다수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최대의 과제

- 본래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가 여타 산업은 30인 미만으로 하되, 제조업 

및 신문업, 출판업의 경우 100인 미만까지를 조사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한 한 충분한 샘플 수를 확보하기 위함임. 관계자에 의하면, 제조업의 

경우는 도도부현별로 산업별 최저임금 (‘특정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업종별로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는데, 30인 미만으로 

조사대상을 한정하면 샘플 수가 적어져서 적절한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0인 미만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함.

- 문제는 그렇다고 해도 현재 방식으로 충분한 수의 샘플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임. 관계자에 의하면, 업종별의 미만율과 영향율 데이터가 

지방최저임금심의회에 제출되지만, 샘플 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각각의 

비율이 과연 실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다고 함. 예를 들어 몇 엔을 올리는 것 만으로도 그에 의한 영향율이 매우 

높게 나오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 때는 사무국으로부터도 “샘플 수가 적기 

때문에…(정확을 기하기가 힘들다)”라는 부연설명이 제시된다고 함.

- 실제로 사이타마현의 사례에서는 2015년도에 약 3,500개 사업소를 추출해 

조사표를 우송하고 이 중 약 1,300개 사업소로부터 조사표를 회수했음. 이들 

중 산업별최저임금이 설정되지 않는 부문을 일단 제외한 후, 

산업별최저임금이 설정되는 6개의 업종별로 각각 어느 정도의 샘플이 얻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업종에 따라서는 두자리 숫자 이하의 샘플밖에 

얻어지지 않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어, 이에 의거해 산출한 미만율/영향율의 

신뢰성이 문제로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음.

- 한편, 소매업 등 여타 업종의 경우에는 현행 방식으로 문제가 없는가 하는 

의문도 제기됨. 관계자에 의하면, 예를 들어 제조업 외에서는 신문업, 

출판업에 한정해 ‘100인 미만’까지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함. ‘신문업, 출판업’이 중시된 

것은 이들 부문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나, 이는 

이미 지난 시절의 얘기가 되고 있다는 지적임. 이에 비해 ‘자동차소매업’과 

26) 이하는 주로 관계자들과의 인터뷰에 의거해 고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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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소매업 혹은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커지는 한편으로 이들 업종에서 

산업별최저임금이 설정되는 케이스가 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 부문의 

데이터를 보다 정확히 수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임.

○ 문제 해결이 간단치는 않음

- 하지만 통계 자체는 다른 성청 (총무성 통계국)의 소관사항이고, 통계실시의 

변경 절차도 간단치 않아, 상기의 과제를 쉽게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상임.

- 표본수를 늘이는 경우 예산 등의 관련 조치를 확립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도 

당면한 과제로 됨.

- 한편, 관계자에 의하면, 자동차소매업과 같은 업종의 경우도 ‘30인 미만’의 

현행 방식으로 문제 없다는 의견도 일부 있다고 함.

□ 조사 및 분석 시간의 확보

○ 미만율 및 영향율 측정의 토대가 되는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의 조사실시 

시간과 분석 시간이 매우 빠듯한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의 하나임

- 최저임금의 개정 스케쥴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음. 즉, ‘춘투’ 등을 감안한 

위에 6월 1일 현재의 임금개정상황을 전제로, 7월에 중앙최저임금심의회 

기준소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지역랭크별 기준액을 책정하고, 이에 의거해 

각 지방최저임금심의회에서 최저임금액을 심의해, 10월초까지는 이를 

공표해야 함.

- 이런 스케쥴에 맞추어 기초조사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6월을 중심으로 한 

달 정도에 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요구됨. 따라서 

조사/분석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할 수 없는 실정임. 

○ 현실적으로는 ‘임기응변’으로 대처하고 있음

- 관계자에 의하면 상기 문제의 타개책의 일환으로 5월에 조사표를 배부해, 

“6월 1일에 이렇게 될 것이다”는 예상 아래 해당 사항을 기입해 주도록 

사업주에게 요청하고 있다고 함.

- 스케쥴을 변경하는 것이 힘든 사정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예산 및 자원의 집중적인 투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적절한 복원율의 확립

○ 미만율 및 영향율 측정의 참조 지표가 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특별집계의 

경우, 복원율이 적절치 않을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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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특별집계의 경우, 추출한 표본을 본래의 추출율의 

역수에 의거해 복원함.

- 문제는 표본의 추출율과 표본의 회수율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설정된 추출율에 따라 데이터를 복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문제는 해결되고 있지 않음

- 관계자에 의하면, 회수율을 고려해서 데이터를 복원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지 

않은가 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를 반영한 복원방법의 실현에는 

이르고 있지 못하다고 함.

나. 일본의 미만율 및 영향율 측정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 조사통계의 정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일본의 경우 기본적으로 노동자가 기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주가 기입하는 

방식에 의거

-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는 물론이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 있어서도 

노동자에 관한 사항을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기입하도록 하고 있음.

- 이 경우, 사업주 기입의 신뢰성이 문제가 됨. 그 신뢰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예를 들어 상기 조사통계를 조세나 사회보험과 관련한 다른 

조사통계와 비교해서 그 신뢰성을 테스트하는 등)는 또 다른 정책적인 

과제임.

- 사업주 기입의 신뢰성이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한, 이에 의거하는 

미만율/영향율 측정은, 조사사항 (예를 들어 급여액 혹은 노동시간 등) 에 

대한 노동자의 개별적인 인식상의 편차 및 이로 인한 기입상의 편차를 

줄이고, 통계상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짐.

○ 적정 수의 표본 확보가 과제

- 앞에서 특히 산업별최저임금 설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업종별 데이터의 

확보가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으나, 사이타마현의 경우, 예를 

들어 현안이 되고 있는 자동차소매업의 샘플 수를 늘이기 위해 작년부터 

노력하고 있음.

- 하지만 예산 제약이 녹녹치 않은 상황 속에서 샘플 수의 확대는 쉽지 않음.

- 샘플 수를 확보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당해 업종에 관한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 자체의 표본 수를 늘이는 외에, “임금개정상황조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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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를 통해 회수된 당해 업종의 (30인 미만 혹은 100인 

미만 사업소의) 조사표를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의 표본으로 ‘전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음.

- 이런 ‘전용’은 각각의 조사의 본래 목적에 반드시 부합되지는 않는 것이므로, 

함부로 실행해서는 안된다고 할 수 있으나, 나라의 예산과 자원을 투입해 

취득한 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을 꾀한다는 측면에서는 검토할 가치가 있음.

-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전용’에 의존하기보다는 비슷한 성격을 가진 조사를 

통합하고 이를 매개로 보다 효과적인 조사를 설계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최저임금의 정책적인 의미가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는 적정 수의 

표본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과 자원의 추가적인 배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상분석 및 정책수립에 이바지하는 적절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 현행 조사로는 저임금노동자의 속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최저임금의 설정 자체만이 아니라, 최저임금 주변의 노동자들이 빈곤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임금, 소득 및 생활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속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는 최저임금 주변에 모여 있는 저임금노동자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나, 조사사항이 비교적 단순하고 

(예를 들어 노동자의 학력은 묻지 않고 있음) 또한 샘플 수가 적어, 

저임금노동자의 속성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비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는 노동자에 관한 조사사항이 다기에 걸쳐 

있고 또한 샘플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저임금노동자의 속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유리함. 실제로 일본에서 저임금노동자의 속성을 논할 때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 의거하는 것이 일반적임. 하지만, 저임금노동자들이 

몰려 있다고 여겨지는 5인 미만 사업소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탓에, 

저임금노동자를 망라하고 있지 못하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음.

○ 적절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요구됨

- 예를 들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조사대상을 5인 미만 사업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이들 영세 사업소의 경우는 종업원관리가 충분히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다기에 걸친 노동자 관련 조사사항을 기입토록 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을 수 있음.



미만율 및 영향율 측정을 둘러싼 과제 및 시사점 5

MINIMUM WAGE COMMISSION ∙∙∙ 53

- 한편, 표본 수는 적다고 할지라도, 영세 사업소를 포함해서 일정한 표본 수를 

확보한 위에 이를 시계열적으로 추적하는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저임금노동자의 속성 파악과 관련한 정책 수립에 보다 효과적일 수도 있음.

-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중지를 모으는 것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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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부표 1> 임금개정상황조사표

출처: 厚生労働省「最低賃金に関する実態調査　賃金改定状況調査票」

(http://www.mhlw.go.jp/toukei/list/97-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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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조사표

출처: 厚生労働省「最低賃金に関する実態調査　最低賃金に関する基礎調査票」

(http://www.mhlw.go.jp/toukei/list/97-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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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조사표 사업소표

출처: 厚生労働省「賃金構造基本統計調査　事業所票」

(http://www.mhlw.go.jp/toukei/itiran/roudou/chingin/kouzou/detail/dl/detail-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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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조사표 개인표

출처: 厚生労働省「賃金構造基本統計調査　個人票」

(http://www.mhlw.go.jp/toukei/itiran/roudou/chingin/kouzou/detail/dl/detail-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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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 “헤이세이24년 경제센서스 활동조사”: 홋카이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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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후생노동성 노동기준국 임금시간실 제공 자료. 원래는“헤이세이24년 경제센서스 활동조사” 결과. 

(http://www.stat.go.jp/data/e-census/2012/kakuho/gaiyo.htm)


